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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취업과 경제활동 양상

중앙연방관구의 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시점 약 2천만 명, 연평균 취업자 수는 1,870만 명으로서 이것은 각

각 러시아연방 전체의 27%에 달한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8개 연방관구 중 중앙연방관구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이곳이 국가 경제의 중심 지역임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전인 소비에트 시대에는 전 국민의 약 90%가 국영 및 공영 혹은 공공 사회조직 부문에 취업했으

나 시장개혁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2010년 시점에는 30%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반대로 이제 70%의 국민

이 적어도 사적 부문이나 외국 부문, 혹은 합작 부문에 취업하고 있다. 중앙연방관구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비슷

하게 나타나는데, 2010년 시점 국영 및 지방자치 부문에 취업한 주민의 비율은 29%이며, 사적 부문이나 합작 

및 외국 부문에 취업한 주민의 비율은 71%이다. 러시아 전체 평균 비율(4.8%)과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면 외

국합작 부문의 비율이 약간 높은데(7.2%), 이것은 특히 모스크바(12.2%)에서 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

상이다.

이번 특집기사 “러시아 중앙연방관구를 가다”는 지난 호에 이어 러시아연구소 소속 HK인력들이 러시아 중앙연방관구를 현지

조사하고 곳곳을 탐방한 사실을 토대로 두 편의 글을 담았습니다. 러시아 지방연구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 �이 글은 『동북아문화연구』 제35집에 실린 ‘러시아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시장개혁기 사회·경제적 변화와 특성’의 일부 내용에 기초하고 

있으며 일반 독자들을 위해 쉽게 풀어쓴 것임을 밝힘. 

연재 : 러시아 중앙연방관구를 가다

 사회·경제적 특징과 인구 및 이주 현황

 주민의 취업, 소득 및 사회계층화 현상

러시아 
중앙연방관구를 가다:

주민의 취업, 소득 및 사회계층화 현상1)

최 우 익 (한국외대 HK교수)



 

3

한편 소비에트 시대와 비교하여 산업 분야별 취

업자 비율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분야별 취

업자 비율을 보면, 1970년만 하더라도 약 20%였

던 농업 취업자 비율은 점차 축소되어 2010년 시점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또한, 공업 취업자 비율도 

1970~80년대만 하더라도 30%가 넘었지만, 오늘날 

그 비율은 20% 이하로 낮아졌다. 반면 도소매 취업

자 비율은 동 기간 7%에서 거의 20%로 증가하였다. 

즉, 기존의 중심 경제 분야인 1, 2차 산업 취업인구가 

현격히 축소되었는데, 이것은 계획경제체제에서 위

축되었던 3차 산업이 시장경제체제에서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분야로 취업인구가 몰려 나타난 현상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연방관구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난다. 단, 도소매업(21%)과 부동산업(11%)에서 

러시아연방 전체 평균(각각 18%와 8%)보다 취업

자 비율이 다소 높다. 그런데 이것은 특히 모스크바

(각각 25%와 17%)의 해당 분야 취업자 비율이 높아

서 나타난 현상이다. 반면 농림어업(7%)이나 채굴업

(0.3%) 취업자 비율은 전체 평균(각각 10%와 2%)보

다 낮은데 이것은 중앙연방관구의 자연·지리적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에 따르면, 중앙연방관구 기업체 노동자

의 평균 명목임금은 2000년까지는 러시아 평균에

도 미치지 못하는 중위권이었으나, 그 이후 상승하

여 2011년 시점에는 전체 연방관구에서 2위를 차지

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극동과 우랄연방관

구의 임금 수준이 높았다. 그 이유는 극동연방관구에

서는 인간이 거주하기 어렵고 경제활동에 불리한 혹

독한 자연환경 속에서 높은 임금 수준으로 노동력의 

유입을 유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며, 우랄연방관

구에서도 그와 유사한 요인에 더하여 러시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한 석유·가스 채굴 산업을 위해 이곳

에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

이다. 그런데 2000년대 중앙연방관구의 임금 수준은 

계속 상승하여 우랄연방관구를 앞질렀고, 극동연방

관구와도 격차를 좁히고 있다. 그만큼 중앙연방관구

의 경제적 역동성이 단시간에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연방관구 내부적으로 볼 때 임금 수준

표 5.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 추이	 (단위 : 1990~95년 천 루블, 그 이후 루블)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1 (순위)

전체 0.303 472 2,223 8,555 20,952 23,369 -

중앙 0.285 419 2,173 9,622 25,377 28,449 2

북서 0.325 529 2,532 9,487 23,532 25,776 4

남부 0.278 339 1,587 6,204 15,560 17,237 7

북캅카스 0.244 254 1,213 4,785 12,569 13,898 8

볼가 0.269 389 1,783 6,473 15,614 17,544 6

우랄 0.356 670 3,487 11,680 25,035 28,055 3

시베리아 0.327 553 2,270 8,110 18,658 20,890 5

극동 0.445 807 3,114 11,508 25,814 29,3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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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83개 연

방주체 중 모스크바 시는 5위(44,899루블), 모스크

바 주는 14위(28,586루블)를 차지할 정도로 임금 수

준이 높다. 하지만 나머지 주는 모두 중하위권에 머

물러 있다. 그중 브랸스크 주(76위), 이바노보 주(71

위), 탐보프 주(74위)는 최하위권이다. 따라서 중앙

연방관구 노동자의 평균 명목임금이 전체 연방관구

에서 2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사실 모스크바 시와 모

스크바 주의 높은 임금 수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취업률은 2011년 시점 연방

관구 중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실업률은 가장 낮아

서 전체적으로 양호한 취업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하

지만 중앙연방관구 내부적으로 이러한 사정이 균등

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 83개 연방주체 

중에서 모스크바 시(1위)나 모스크바 주(7위), 그리

고 칼루가 주(15위)의 취업률은 높지만, 랴잔 주(69

위), 탐보프 주(68위), 보로네시 주(67위)의 취업률

은 상당히 낮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비율 면에서도 

모스크바 시(73.2%), 모스크바 주(71.2%)는 평균 수

준(68.3%)을 웃돌지만, 랴잔 주(63.6%), 탐보프 주

(63.8%)는 훨씬 밑돈다. 이처럼 중앙연방관구 내부

에서 취업 및 실업,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의 측면에서 

지역별로 대조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모스크바 시의 경우 2011년 시점 실업자 비율은 

1.4%인데 이것은 전국 평균(6.6%)이나 중앙연방관

구 평균(4.2%)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실업 후 재취

업에 걸리는 시간은 6.5개월로 역시 러시아 평균 기

간(7.9개월)보다 훨씬 짧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왜 

모스크바 시로 이주민이 집중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반대급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러시아에

서도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는데, 중앙연방관구의 경

우 2009년 실업자는 전년보다 약 45만 명이 늘어 연

방관구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였다. 그중 모스크

바 주는 약 8만 명, 모스크바 시는 약 11만 명이 늘어

난 것이어서 심각성이 더했다.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주요한 특징 중 또 하나는 

취업자의 교육 수준이 8개 연방관구 중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다. 중앙연방관구의 고등교육자 비율

은 34.5%로서 전체 평균인 29.3%를 웃돈다. 그런

데 이것은 특히 모스크바 시(47.6%)와 모스크바 주

(37.3%)가 높기 때문이다. 이 양 지역의 취업자 수

는 중앙연방관구의 절반에 달하는데 이곳의 고등교

육자 취업 비율이 높아서 중앙연방관구 전체 고등

교육자 평균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반면 트베리 주

(20.9%)와 리페츠크 주(22.8%)의 고등교육자 비율

은 러시아 평균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중앙

연방관구 안에서 취업자의 고등교육자 비율은 이처

럼 지역마다 상당히 대조적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앙연방관구 취업자의 교육 수준은 높은 편인데, 그

것은 사실 그만큼 교육 여건이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중앙연방관구의 만 명

당 고등교육 학생 수의 비율은 연방관구 중에서 가장 

높다. 83개 연방주체별로 보았을 때도 모스크바 시(1

위)뿐 아니라 벨고로드 주(13위), 보로네시 주(7위), 

쿠르스크 주(4위), 오룔 주(10위), 랴잔 주(17위) 등 

여러 지역이 상위에 포함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연방관구를 비롯한 일

부 지역으로 국제이주민의 유입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역별 분포

를 보면 역시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러시아 전체

로 보았을 때 외국인 노동자는 2000년 약 21만 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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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08년 약 240만 명으로 최대 11배까지 늘었다가, 

그 이후 조금 감소하여 2011년에는 약 180만 명 수준

이 되었다. 2000년대 초반보다 후반에 거의 10배 전

후한 규모로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한 것인데, 이들은 

특히 중앙연방관구에 집중되었고 그 비율은 40%가 

넘는다. 그다음으로는 우랄, 북서, 시베리아연방관구 

등에 각각 10% 남짓씩 외국인 노동자가 분포해 있

다.(<표 6> 참조)

그런데 중앙연방관구 중에서도 특히 모스크바 시

와 모스크바 주에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다. 

2011년 시점 모스크바 시에 약 29만 명, 모스크바 주

에 약 25만 명이 있는데, 양자를 합한 비율은 러시아 

전체에서는 30%, 중앙연방관구에서는 76%에 달할 

정도이다. 이들은 모스크바 시에서는 도소매업, 건설

업, 제조업 순으로, 모스크바 주에서는 제조업, 건설

업, 도소매업 순으로 취업해 있다. 

이처럼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경제활동은 러시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경제활동인

구나 취업자 다수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고 기업체 노

동자의 평균 명목임금 수준도 높으며, 취업률은 높

고 실업률은 낮은 등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여건

을 지녔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모스크바 시나 모스

크바 주 주민의 월등한 사회·경제 지표에 인한 것으

로 나머지 주민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다수도 역시 모스크

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연방관구 내

부적으로 주민의 취업 및 경제활동 여건은 사실 매우 

대조적이며 상반된 양상을 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민의 소득 및 사회계층화 현상

시장개혁 초기인 1990년대 러시아는 사회·경제적

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 국

가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국민 소득 수준이 향

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

다. 1998년 모라토리엄으로 휘청했던 경제는 2001

년에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소득, 연금, 임금 

표 6. 연방관구별 외국인 노동자 취업규모 추이	 (단위: 명,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러시아 213,293 702,500 1,014,013 1,717,137 2,425,921 2,223,596 1,640,801
직장허가 개인허가

1,027,929 764,900

중앙(명) 92,048 323,456 484,151 762,146 1,043,917 919,766 664,857 380,326 329,863

중앙(%) 43.2 46.0 47.8 44.4 43.0 41.4 40.5 37.0 43.1

북서 7.4 8.0 7.2 8.4 8.4 9.4 11.6 19.0 7.5

남부 7.7 4.0 3.8 5.3 6.3 6.6 6.1 6.6 8.5

북캅카스 0.8 0.6 0.6 0.7 0.7 0.5 0.6 0.8 2.2

볼가 6.5 6.9 7.0 9.0 9.2 8.8 8.1 7.5 11.2

우랄 14.9 13.8 13.3 12.4 13.2 14.6 12.8 10.9 6.0

시베리아 7.0 9.4 9.1 11.3 11.9 11.2 11.1 8.3 15.8

극동 12.4 11.2 11.3 8.6 7.2 7.5 9.2 7.8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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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차츰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그 상승세는 2008

년 세계금융위기 때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상승하여 

2011년 시점 실소득은 1995년보다 약 2배, 실질임금

과 실질연금은 약 2.5배 높아졌다. 

<표 7>은 연방관구별 1인당 월평균 소득의 양

적 수치를 정리한 것인데, 양적으로 2000년에 비해 

2011년은 소득이 거의 10배 상승하였다. 중앙연방관

구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연방관구 중에서 소득 

순위 1위를 줄곧 차지하였다. 앞의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 순위는 2위인데, 임

금 이외에 주민의 기업소득, 사회지급금(연금, 보험 

등), 재산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

의 측면에서는 중앙연방관구가 1위를 차지하는 것

이다. 역시 모스크바 시(1위), 모스크바 주(12위) 주

민의 소득 순위는 최상위권이다. 

2011년 시점 러시아연방 전체와 중앙연방관구 간 

다양한 주민 소득 분야의 비율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

지 않지만(대체로 2.5% 이내), 재산소득(예금, 증권, 

배당금에 대한 이자 형태의 재산 소득)의 비율에서 

러시아연방은 5.2%지만 중앙연방관구는 9.1%로서 

거의 4%의 차이가 난다. 이것은 특히 모스크바 시 주

민의 재산소득 비율이 14.6%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

상인데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즉, 그

만큼 모스크바 시 주민이 소유한 재산과 그로부터 발

생한 다양한 이자 및 이윤에 의한 소득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러시아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

아졌지만, 그러한 현상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일

어난 것은 아니다. 소비에트 시대(1970~90년)에 최

상위 소득 수준 20% 집단이 차지하는 소득 총액 비

율(국민을 소득 순위별로 20%씩 끊어 5개 집단으

로 나눈 다음 각 집단별 총 소득액을 계산했을 때 제

일 부유한 집단의 총 소득 비율)은 약 1/3이었다. 그

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그 비율이 점차 높아지더니 

2010년 최근에는 거의 1/2을 차지한다. 나머지 4개 

집단의 소득 총액은 소비에트 시대에는 일정 정도 각

각의 비율이 유지되었지만, 1990년대 시장경제체제

로 들어와 두 번째 상위 20% 집단의 소득 총액을 제

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게다가 하위 층위로 

내려갈수록 그들이 차지하는 소득 총액의 비율은 더

표 7. 연방관구별 1인당 월평균 소득 변화 추이	 (단위: 1995년 천 루블, 그 이후 루블)

1995 2000 2005 2010 2011 2011(순위)

러시아연방 516 2281 8088 18951 20755 -

중앙 692 3231 10902 24645 27091 1

북서 565 2269 8996 19837 21156 4

남부 309 1592 5757 15114 16584 6

북캅카스 - 1130 4537 13253 15050 8

볼가 369 1726 6229 15840 17282 5

우랄 605 2744 9581 21742 23638 2

시베리아 494 1933 6731 15007 16568 7

극동 649 2498 8989 20807 2287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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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낮아졌다. 그런데 두 번째 상위 20% 집단의 소득 

총액 비율도 2000년대 후반기에는 낮아졌다. 따라서 

최상위 20% 집단의 소득 총액 비율만이 지속적으로 

증대한 것이다. 따라서 2000년대 주민 소득 상승의 

이면을 보면 사실은 최상위 20% 부유층만이 부를 증

대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연방관구의 20% 집단별 소득 총액의 

격차 현상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2011

년 시점 최상위 소득 수준 20% 집단의 총소득액 비

율을 살펴볼 때, 모스크바 시를 제외한 모든 주는 전

국 평균 비율(47.4%)보다도 낮다. 모스크바 시는 그 

비율이 무려 55.1%에 달한다. 또한, 모스크바 시의 

소득격차율은 전국 평균인 16.2배보다 거의 두 배 수

준인 27.3배이며, 지니계수도 0.503인 등 상당한 빈

부 격차 현상을 보이고 있다(‘소득격차율’은 최고 소

득 20% 집단 주민 내의 평균소득과 최저 소득 20% 

집단 주민 내의 평균소득의 격차 비율을 뜻한다. 지

니계수는 통상 0.4가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임을 뜻한다). 모스크바 시의 이 지수들은 

모두 전국 1위지만, 나머지 주의 소득격차율이나 지

니 계수는 전국 평균 수준보다도 모두 낮다. 따라서 

중앙연방관구 중 바로 모스크바 시에서 유독 부유층

표 8. 2011년 중앙연방관구 주별 사회계층 비율 산정	 (단위: %)

빈곤층(0-7천 루블) 중산층(7천-2만 5천 루블) 고소득층(2만 5천 루블-)

러시아연방 15.4 58.0 26.6

벨고로드 16.9 60.6 22.5

브랸스크 22.5 62.7 14.8

블라디미르 23.0 64.9 12.1

보로네시 23.5 60.2 16.3

이바노보 26.8 63.9 9.3

칼루가 17.9 62.4 19.7

코스트로마 21.1 65.7 13.2

쿠르스크 19.6 63.4 17.0

리페츠크 18.3 63.7 18.0

모스크바 주 9.6 54.1 36.3

오룔 25.8 60.2 14.0

랴잔 21.5 65.4 13.1

스몰렌스크 18.7 65.5 15.8

탐보프 25.9 59.2 14.9

트베리 19.5 67.4 13.1

툴라 17.4 64.4 18.2

야로슬라블 21.1 63.9 15.0

모스크바 시 5.2 38.2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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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러시아에서 국민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또 한편 지역적으로도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곳일수록 

빈부격차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극명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러시아 주민의 빈부격차 현상이 심해짐

에 따라 오늘날 사회계층화 현상은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 수준만을 이용해 사회계층화 현

상을 추산하는 방법 중에서 OECD 기준에 따라 중앙

연방관구 각 주의 사회계층 비율을 계산하면 대략 <

표 8>과 같다.

<표 8>에 따르면, 러시아 빈곤층은 약 15%, 중산

층은 58%, 고소득층은 27% 정도의 비율이다. 중앙

연방관구의 경우 놀랍게도 대부분 주에서 러시아 평

균 빈곤층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의 빈곤층이 존재

하고 있다. 모스크바 주와 모스크바 시의 빈곤층 비

율만 낮을 뿐이다. 한편 대부분 주의 중산층 비율

은 60%대이다. 모스크바 주(54/1%)와 모스크바 시

(38.2%)만 이 범위에서 벗어나 낮은 중산층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들의 중산층이 두텁

지 못하다기보다는 사실 고소득층의 비율이 다른 주

들보다 더 두터워서 그쪽으로 수치가 쏠리면서 나타

난 현상이다. 실제로 양자의 고소득층 비율은 각각 

36.3%와 56.6%로서 전국 평균치인 26.6%를 훨씬 

웃돈다. 반면 다른 주는 모두 이 평균 비율에 미치지 

못한다. 이로써 모스크바 주 및 모스크바 시와 나머

지 주들 간의 사회계층화 현상에서도 현격히 다른 양

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지역별 주민의 생활 수준을 규정하는 직접적 요

인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소비 비용이다. 2011

년 시점 중앙연방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비 비용은 

19,665루블로 연방관구 중 가장 높다. 그런데 중앙연

방관구의 소비 비용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모스

크바 시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전국

에서 소비 비용이 가장 많이 지출되는 모스크바 시

(34,585루블)를 제외하면 나머지 주들은 모두 중앙

연방관구의 평균 수치보다 아래이다. 게다가 모스

크바 주(18,209루블)를 뺀 나머지는 심지어 전국 평

균 수치보다도 아래로서 대략 9,600~12,900루블 사

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수치는 연방관구 중에서 

가장 하위권인 북캅카스(10,966루블)나 시베리아

(11,825루블)의 수준에 해당한다. 이렇게 모스크바 

시, 또는 모스크바 주의 소비 비용이 큰 이유는 기본

적으로 이 지역의 최저생계비가 높아 전반적으로 소

비 물가가 높기 때문이다. 모스크바 시의 최저생계비

는 83개 연방 주체 중 8위, 모스크바 주는 19위이다. 

따라서 중앙연방관구 중에서 모스크바 시와 모스크

바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의 주민은 사실 소비 수

준에서 평가할 때 오히려 다른 연방관구 주민의 처지

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          *          *

시장개혁기 중앙연방관구의 인구학적 상황은 러

시아에서 가장 복잡한 상태이다. 중앙연방관구에서

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지속되었지만 외부로부터 이

주민이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인구 규모는 소

폭 하락하였다가 최근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러시

아 전체적으로 나타난 노령화 현상과 유년층의 감소 

역시 중앙연방관구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모

스크바 시와 모스크바 주는 예외였다. 또한, 국내 및 

국제 이주민이 집중되는 모스크바 시와 모스크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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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동연령층이 두터운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집중되어 있다

는 점에서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경제활동은 러시아

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 역시 모스크바 시와 모스크바 주 주민에 의한 것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 지역 주민의 임금 수준, 

취업률과 실업률, 교육 수준의 지표상 순위는 83개 

연방주체 중에서 최상위권에 있지만, 나머지 주들 주

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이

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왜 외국인 노동자가 모스크바 

시에 집중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

서 중앙연방관구 내부적으로 주민의 취업 및 경제활

동 여건은 매우 대조적이며 상반된 양상을 띠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모스크바 시 및 모스크바 주 주민의 소득 수준은 

러시아 전체에서 최상위권이다. 현재 러시아에서 사

회계층 간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일

반적 양상인데, 중앙연방관구 대부분 주에서 그 격

차는 전국 평균 수준보다 덜한 상태이다. 하지만 모

스크바 시 주민의 계층 간 소득 격차는 러시아 전체

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이다. 반면 나머지 주들 주민

의 소비 비용은 연방관구 중에서 가장 하위권인 북캅

카스나 시베리아연방관구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낮

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모스크바 시 및 모스크

바 주 주민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중앙연방관구 안의 

다른 주민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 사실상 이들은 거의 

다른 지역 주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 러시아의 현실이라

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와 비교할 때 2000년대에는 

러시아의 인구학적 상태가 호전되고,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여 사회·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동시

에 빈부격차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중앙연방관구는 

바로 이러한 러시아의 현실을 마치 미니어처처럼 보

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균등한 지역 발전과 소

득 분배 문제는 시장경제 러시아의 가장 긴요한 과제 

중 하나임을 바로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1. �러시아의 빈부격차 
(출처 : http://images.yandex.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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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예프 루시의 공후 야로슬라블(1019~1054)이 사망한 

이후 키예프 루시가 여러 공국으로 분열되자 키예프

의 정치적 상징성은 상당히 약화됐다. 블라디미르 모노마흐

(1112~1125)와 그의 아들 므스티슬라프(1125~1132)의 통치 기

간 동안 일시적인 안정을 찾았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므스티슬

라프 공후의 사망 이후에는 눈에 띠는 키예프 공후가 없다는 사

실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더욱이 1169년 안드레

이 보골류프스키 공후가 키예프를 찬탈한 후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본거지인 블라디미르-수즈달로 귀환한 사실을 두

고 이 시점에는 키예프의 정치적 중량감은 모두 사라지고, 오히

려 러시아의 북동부 지역으로 권력이동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일 정도이다. 이후 1240년 몽골의 침략을 받아 

키예프 루시가 공식적으로 몰락하고 러시아 전역이 몽골의 지

배를 받는 동안 크고 작은 지역별 공국의 부침은 러시아 역사의 

혼란함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복잡하고 난해한 잦은 지도자 교

 트베리, 찬란한 과거의 영광과 질곡의 역사  

 모스크바와 트베리의 라이벌 시기: 패권 쟁탈의 역사

중세 모스크바의 
정치적 라이벌, 트베리

황 성 우 (한국외대 HK교수)

그림 1. �유리 다닐로비치(1303~1325)  
(출처 : http://www.yandex.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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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인해 러시아 역사에 흥미를 잃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후 모스크바가 러시아의 중심지로 부상

하기까지 수많은 공국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의 역

사를 살펴보면, 단편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뿐만 아

니라, 러시아 역사와 문화의 내면을 읽어낼 수 있는 

소중한 사실과 내용들을 만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러시아의 지배권을 두고 모스크바와 트베리 사

이에서 약 200년에 걸쳐 진행된 권모술수의 역사이

다. 결정적인 상황은 14세기 초반에 마련됐지만, 모

스크바와 트베리의 경쟁 구도는 15세기 후반 이반 3

세(1462~1505)가 트베리를 완전히 병합하고 나서야 

끝을 맺는다. 이 글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중세 모스

크바의 정치적 라이벌, 트베리’라는 제목 하에 모스크

바와 트베리의 라이벌 시기를 두 도시가 경쟁했던 패

권쟁탈의 역사를 중심으로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1304년 알렉산드르 네프스키의 아들 안드레이 알

렉산드로비치가 사망하자, 블라디미르 공국 페레야

슬라블-잘레스키의 지배권을 두고 트베리의 미하일 

야로슬라비치 공과 모스크바의 유리 다닐로비치 사

이에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당시 몽골의 칸 토흐

타(Tokhta)는 류리크 가문의 권력 승계 방침에 따라 

미하일 공에게 대공의 특권을 부여했다. 미하일은 죽

은 안드레이와 사촌이었으며, 야로슬라블 브세볼로

그림 2. 몽골 칸 우즈벡 앞에 선 트베리 미하일 공, 바실리 페트로비치 베르샤긴(1835~1909) 작품(1890)  (출처 : http://www.yandex.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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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치의 손자였다. 반면 유리는 미하일 공에 비해 한 

세대 젊은 공후였으며, 더욱이 1303년 사망한 모스

크바의 다니일 공은 블라디미르 공국의 대공 지위를 

받은 바 없었다. 더욱이 유리가 페레야슬라블의 공후

였으나, 류리크 가문의 권력계승 원칙과 전통에 따르

자면, 유리는 더 광대한 지역인 블라디미르 공국의 

공후가 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이 없었다. 그 결과 이

후 발생하는 모스크바와 트베리의 권력 경쟁은 지난 

전통, 즉 류리크 가문에서 이어진 전통과 무관하게 

몽골 칸의 결정과 그의 영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

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몽골 칸의 존재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몽골 칸은 ‘분할 통치’(divide and rule)라는 이름 

하에 러시아 땅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얻고자 하는 공

후들에게 자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

다. 그 지원이라는 것은 루시의 공후들에게 세금을 

거둬 몽골 칸에게 전달하는 권리, 즉 세금 징수권을 

말한다. 그 역할과 임무를 제일 잘하는 공후가 몽골 

칸의 특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듯 14세기 초반 모스

크바와 트베리의 갈등이 결정적 상황에 이르고 그 강

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대공의 지위는 왕조의 관

례와 전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몽골 칸의 

승인이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것이다. 몽골 칸의 결

정은 러시아의 공후들이 그에게 얼마나 믿음직한 행

동을 보여주는 것에 따라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말

하면 다른 공후들과 비교해 모스크바의 공후들이 몽

골 칸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최종 승자

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주요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모스크바와 트베리 사

이에 벌어진 경쟁과 갈등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과

정 속에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사를 포함해 야사를 통해 

전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 궁정 암투, 약탈과 도적

질, 물리적 폭력을 포함한 살인, 마지막 전쟁까지 인

간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트베리의 미하일 공이 몽골의 칸 토흐타로부터 블라

디미르 공국 대공의 지위를 받았을 때, 미하일 공은 

자신의 조카뻘인 모스크바의 유리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미하일과 유리는 이미 1305년과 1308

년 두 차례에 걸쳐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1313년 자

신에게 대공의 지위를 부여한 칸 토흐타가 사망하고 

우즈벡(Uzbek)이 몽골의 칸이 됐을 때, 미하일은 킵

챠크 한국의 수도 사라이로 소환돼 2년 동안이나 그

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이때 유리는 그 기회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

고, 특히 노브고로드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극대

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자신이 사라이에 있는 

동안 외부 지역에서 유리가 하는 정치적 활동을 알

게 된 미하일은 칸 우즈벡을 설득해 자신과 함께 군

사를 이끌고 러시아로 갈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 노

브고로드에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었

다. 반면 유리는 칸 우즈벡의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

었다. 그러나 1316년 미하일 공이 노브고로드에서 

자신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을 시점에 유리는 칸 우

즈벡과 함께 지내며 그의 환심을 사서 마침내 칸의 

여동생과 결혼하는 데 성공했다. 결혼한 칸의 동생과 

함께 유리는 블라디미르 공국 대공의 지위를 얻으며 

러시아로 귀환한다. 

1317년 블라디미르 공국의 공후가 된 유리는 몽골

의 장수 카브가디(Kavgadii)와 함께 러시아 북동부 

지역의 작은 공국들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아 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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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공과 대적하기 위해 군사 원정길에 오른다. 그러

나 유리 공은 미하일과 벌인 전투에서 크게 패해 노

브고로드로 도주하고, 몽골의 장수 카브가디와 유리 

공의 아내이자 몽골 칸 우즈벡의 동생은 미하일 공의 

포로로 잡히는 신세가 된다. 이 와중에 유리의 부인

은 미하일 공후의 진영에서 사망한다.

이후 반전의 상황이 발생한다. 미하일 공 진영에 

있는 동안 그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은 카브가디는 킵

챠크 한국으로 돌아가 세 가지 죄목을 들어 미하일 

공을 고소했다. 첫째, 미하일 공은 몽골의 사절단과 

전투를 벌여 결국 몽골 칸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이

다. 둘째, 미하일 공은 세금을 바쳐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유리의 부인, 즉 몽골 칸 우

즈벡의 동생이 사망한 데에는 미하일 공도 책임이 있

다는 것이다. 노브고로드로 피신했던 유리 공도 킵챠

크 한국의 수도 사라이에 도착해 칸에게 사실을 해명

하고 미하일의 잘못과 죄상을 낫낫이 파헤쳤다. 결국 

고소당한 미하일 공은 사라이로 소환됐고, 몽골의 법

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1318년 11월 22일 처형됐

다. 그 결과 칸의 환심을 얻은 유리 공은 다시 블라디

미르 공국의 대공 지위를 확약 받고 이후 약 4년 동

안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칸 우즈벡은 유리 공을 블라디미르 공국의 대공으

로 임명함으로써, 그가 러시아 땅에서 질서를 유지하

고 자체적으로 세금을 징수해 자신에게 공물로 선물

하는 충실한 신하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판

단은 오산이었다. 유리 공이 자신에게 공물을 받치지 

않고 노브고로드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자, 칸 

그림 3. �유리 다니일로비치를 살해하는 드미트리 미하일로비치
(출처 : http://www.yandex.ru)

그림 4. �칸의 사촌 쉐브칼을 산 채로 화장시키는 트베리 주민  
작가 미상(17세기 작품 추정) (출처 : http://www.yandex.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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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은 러시아 북동부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곳에서 칸의 권위를 확인하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부대를 파견한다. 1322년 유리 공이 노브고로드에만 

머물러 있던 시기에 죽은 트베리의 공후 미하일의 아

들인 드미트리가 킵챠크 한국을 방문해 칸 우즈벡으

로부터 블라디미르 지역의 징세권을 얻는다. 아버지

가 노브고로드에 머물고 있을 때 몽골 칸의 환심을 

사 결국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유리의 계략을 

이번에는 미하일의 아들 드미트리가 이용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유리는 노브고로드

에서 나름의 세금을 걷어 부를 축적한 후 몽골 칸 우

즈벡에게 상납할 보물을 가지고 사라이로 가는 도중

에 도적떼를 만나 상납할 보물을 모루 잃어버린다. 

유리의 진상품을 약탈한 도적떼는 다름 아닌 미하일 

공의 아들이자 드미트리의 형제인 알렉산드르 미하

일로비치였다. 상납할 물건을 약탈당한 유리 공은 몽

골의 칸 우즈벡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일

단 프스코프로 몸을 피했고, 이후 노브고로드로 은신

처를 옮겼다. 하지만 도피행각은 그리 길지 않았다. 

1325년 몽골 칸의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유리 

그림 5. �프스코프로 피신한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보리스 초리코프(1802~1866) 작품(연대 미상) (출처 : http://www.yandex.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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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사라이에 

도착해 칸의 용

서를 구했으나, 

아버지의  복수

에 눈이 먼 미하

일 공의 아들 드

미트리는  법정

에서 판결을 가

리기 전에 미리 

그를 살해해 버

렸다. 격노한 몽

골의 칸 우즈벡은 드미트리의 행동을 용서하지 않고, 

바로 체포해 다음해인 1326년 처형했다. 그리고 드미

트리의 동생이자 미하일 공의 아들인 알렉산드르 미

하일로비치를 블라디미르 공국의 새로운 대공으로 

임명했다.

이후 1327년 8월 중순 트베리의 역사에 결정적 영

향을 미친 사건이 발생한다. 트베리 주민들이 우즈벡

이 파견한 몽골 군대와 부대를 이끌던 지도자 쉐브칼

(Baskaki Shevkal)을 살해하고 봉기를 일으킨 것이

다. 이번에는 드미트리에게 살해당한 유리 공의 동

생인 유리 다닐로비치(이반 1세, 이반 칼리타)가 알

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기

회로 삼아 몽골 군대와 함께 트베리로 진격해 도시를 

무참히 파괴한다. 프스코프로 피신한 알렉산드르 공

은 1329년 리투아니아로 다시 은신처를 옮기고 이후 

1331년 프스코프로 돌아와 1337년까지 그곳에 머물

며 통치권을 행사한다. 이후 알렉산드르는 사라이로 

소환돼 칸으로부터 트베리의 공후 직을 하사받지만, 

2년 뒤 알렉산드르와 그의 아들은 사라이로 다시 소

환돼 처형된다. 이미 이때는 이반 다닐로비치의 정치

력 역량이 칸의 마음을 흔들 수 있었던 시기였다. 알

렉산드르가 죽음으로써 트베리의 역사는 사실상 종

지부를 찍게 된다. 1370년대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

가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고자 노력해 한 차례 공후의 

직을 하사받지만, 이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

하고, 15세기 후반 이반3세 시기에 가서 결국 트베리

는 모스크바 공국에 병합됐다. 

기회를 이용한 모스크바의 공후 이반 다닐로비치

는 몽골 칸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1326년 수좌대주교 표트르가 사망하자 

2인자였던 페오그노스트를 자신의 거주지인 모스크

바에 안주할 수 있게 설득함으로써 모스크바를 러시

아의 종교적 중심지로 구축할 수 있었다. 이후 모스

크바는 비록 몽골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지만, 러시아

의 수도의 기능을 담당하며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세력권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

모스크바와 트베리의 경쟁과 갈등의 역사를 보면, 

러시아 전제권력의 기원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바

로 파악할 수 있다. 베체를 통한 민주적 전통을 가지

고 있던 노브고로드가 아닌 모스크바가 결국 몽골 지

배의 혼란함 속에서 최종 승자가 됐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즉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모스크바와 트베리

의 지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주변 지역과 경쟁하며 

생존하기 위해 공후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사

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칸에게 충실한 신하

가 되기 위해 국민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이

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과 더불어 고압적

인 자세를 취했던 공후들의 모습에서 짜르의 전제권

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6. �이반 다닐로비치(이반 1세) 
(출처 : http://www.yandex.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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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옥 (법무법인 미르 변호사)

러 시 아  법 률  상 식

러시아 현지지사 및 
대표사무소 개설 시 고려사항

제8호부터 일반인들이 러시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미르 소속 변호사들이 ‘러시아 법률상식’이라는 코너를 통해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아홉 번째입니다. 러시아에 진출하고 있는, 

혹은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과 무역거래 관계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
근 들어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 연방 각 지역에서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개설하는 요건이 강화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러시아연방 정부가 러시아 내에서 활동 중인 비영리법인, 특

히 인권 및 환경 관련 NGO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에는 외국법인의 

러시아 지사 및 대표사무소 개설 시에도 실무상 심사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러시아에 진출해 있던 

NGO들이 러시아 내에 실질적인 주소를 두지 않고 가상오피스 형태로 진출하여 활동한 사례들이 많아 이를 규

제하려는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3년 4월 이전에는 외국법인의 지사 등을 개설 할 때 법인의 

주소지 등을 실제주소지로 하지 않고 임시주소지 등을 빌려서 개설하는 경우에도 관련 세무서 등에서 실사가 

나오는 사례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사실상 임시주소지를 임대하여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해외 특히 러시아에서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등을 개설 하는 경우에 

염두해두어야 하는 법률적 쟁점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지점과 대표사무소

지점(Филиал)은 본사의 주된 소재지가 아닌 곳에 위치하면서, 본사 법인의 영업활동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

는 독립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러시아내에서는 외국법인으로 간주됩니다. 대표사무소(Представите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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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тво)는 연락사무소의 개념으로 현지 영업망을 관리

하고 시장조사 및 마케팅활동 등 보조적인 활동만 가

능한 것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행

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지점과 대표사무소의 구별

은 매출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따른 분류입니다.

가. 대표사무소 개설 시 고려 할 사항

기업의 입장에서 러시아 현지에 진출하는 목적이 

단순히 현지 시장조사에 있다고 전제한다면 현지 진

출에 있어 가장 초기 단계인 대표사무소의 개설을 고

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표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현지에서 매출이 발생하

는 영업행위 및 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법률행위를 

전혀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

우 현지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발기인이 되

는 경우에 대표사무소 자체는 관련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음으로 현지에 독립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본

사의 명의로 관련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도 유의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표사무소를 본사의 현지 지사 

또는 독립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법적 관할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하므로 중요한 계약을 현

지인과 체결하거나 중요한 협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대표사무소는 법 인격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지사 개설 시 유의사항

지사의 경우는 본 점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영업활

동이 가능하며 본 지점간 과실 송금 등이 용이하다

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현지에서 SRO 가

입 및 허가/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본점의 실적을 활

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점 

개설은 현지 법인 설립 시 보다 더 까다로운 행정 심

사를 거쳐야 하며, 개설 소요기간도 법적 심사기간만 

3주(21 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현지 법인 개설 시 

5영업일 내에서 심사하는 기준보다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지 법

인과는 달리 러시아에서 외국법인으로 분류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러시아법의 적용이 

최소화된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 외국법인의 러시아 내 사업장, 

즉 지점에 대하여 법인세에 추가하여 지점세를 납부

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현지 자회사를 개설할 지 또는 

지사를 개설할 지 여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사의 경우 러시아내에서는 외

국법인으로 간주되므로, 해외 영업결손이 발생할 경

우 한국 본사의 소득에서 공제되고, 해외 영업소득을 

국내로 송금할 경우 본지점간 이체에 불과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해외 대표사무소 또는 지사 개설 시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에 지점 및 대표사무소를 설

치 ·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 은행

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해외송금이 금지되므로 반드시 해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가 개설되기 이전에 주거래 외

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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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은 규 (법무법인 미르 변호사)

러 시 아  법 률  상 식

러시아에서 꼼수부리다

망한 어느 한국 사업가의 
슬픈 이야기

김
사장님은 한국에서 잘 나가던 시행사 사장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과 시행일을 하면서 돈도 

제법 많이 벌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진출 러쉬가 

일어나자, 김사장님도 덩달아 해외에 나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때마침 국내 대형 건설사에서 러시아 극동지

역에 대규모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을 같이 해 보자는 제의가 들어왔고, 김사장님은 좋아라 따라나섰습니다. 

국내 대형 건설사에서 시공권과 함께 시행지분 50%를 가지고 PF 지급보증을 하기로 하였고, 김사장님은 토지 

계약금을 선 투입하여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잔여 시행지분 50%를 가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김사장님은 대기

업과 함께 시행일을 하면 얼마나 큰 수익이 나는지 잘 알고 있는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달콤한 꿈에 부풀어 올

랐습니다. 한편 처음 나가보는 해외사업인데다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러시아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나름의’

안전장치를 해 놓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김사장님은 우선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현지에 합작으로 시행법인을 설립하고, 시행법인을 통해 토지매

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토지 매매계약금을 시행법인으로 송금하려고 보니, 외국환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출자를 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시행법인에 돈을 넣었

다가 나중에 혹시나 대형 건설사가 사업을 중단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상당히 번거로울 것 같아 걱정이 되

었습니다. 그래서 김사장님은 몇 가지 잔꾀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김사장님은 시행법인으로 정상적인 출

자를 하는 대신 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현지 파트너 개인계좌로 불법송금을 하여 외국환은행 신고절차를 건너

뛰기로 했습니다. 현지 파트너 및 시공사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시행법인으로 PF자금이 일부라도 들어오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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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으로 자신의 출자금을 돌려받기로 약속해 놓았

습니다. 그래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던 김사장님은, 

현지 파트너를 소개하고 송금루트를 알선한 에이전

트에게 차용증을 받아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에이

전트가 차용증 작성을 거부하자 김사장님은 ‘당신이 

소개한 현지 파트너가 돈을 떼먹으면 당신이 책임져

야 하는 거 아니냐’며 강제로 차용증을 받아내었습니

다. 김사장님은 스스로 자신이 생각해 낸 꼼수가 기

특했습니다. 이제 사업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면 당연

히 큰 수익이 생길 것이고, 만에 하나 사업이 중단되

더라도 현지 파트너나 차용증을 받아 둔 에이전트로

부터 돈을 받아내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생각했습니다.

김사장님이 토지 매매계약금을 송금한 후 잔금 기

일이 다가올 무렵,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국제금

융위기가 찾아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

니다. PF가 안되면 국내 대형 건설사도 사업을 중단

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에 김사장님은 잔금을 넣을

지 말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잔금을 지불하면 토지소

유권이라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소유권을 확보하더

라도 러시아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

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자신이 나름 갖추어 놓은 

안전장치를 믿고 잔금을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결국 국내 대형 건설사는 사업진행을 중단하기로 결

정하였고, 김사장님은 투자금 회수에 나서게 되었습

니다. 

김사장님은 우선 국내 대형 건설사에 ‘당신들 말을 

믿고 투자한 것이고, 원래 우선적으로 돌려주기로 약

속한 것이니 책임을 지라’며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까불면 다친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현지 

파트너를 상대로 러시아 경찰에 “투자금을 유용하

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고소를 했으나, 조사과

정에서 현지 파트너가 자금의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바람에 투자금 회수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으로, 김사장님은 차용증을 적어준 에이전트를 상대

로 민사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처분문서인 차용

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으나, 불법송금과정을 잘 알고 있는 에이전

트가 자신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맞고소하며 나

올까봐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사장님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하기를 기

다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꼼수까지 부려보았습니

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문서인 차용증이 존재한다고

는 하나, 에이전트가 김사장으로부터 실제 돈을 빌려 

쓴 것이 아니므로 처분문서로서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사장님은 

‘꼼수 부리지 말걸’하면서 때늦은 후회를 하였으나 

결국 한 푼도 건질 수 없었습니다.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국제금융위기 

때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로 진출한 많은 한국 건설사

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아직까지 그 정리 작업이 이

루어지지 못한 프로젝트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김사장님과 같은 꼼수를 부리지 않고 정상적인 출자

를 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마 확보해 둔 기

업들은 그 후 자산매각을 통하여 투자금의 상당부분

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

리 기업들이 투자 결정단계부터 법률전문가들의 충

분한 자문을 받고 투자금 회수를 위한 제대로 된 안

전장치들을 마련함으로써, 더 이상 김사장님과 같은 

슬픈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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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현 (법무법인 미르 변호사)

러 시 아  법 률  상 식

러시아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에 관하여

채
무자는 자신이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채무자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거나 채무

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채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러시아

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채무자에게 배상책

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배상할 것을 청구

할 수 있고, 이때 손해라 함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권

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및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통상의 민사상의 거래에서 얻게 

되었을 이익(신뢰이익)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

해 또는 채무가 제대로 이행이 되었다면 채권자가 얻게 되었을 이익이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확

정하는 기준은 법령 또는 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는 날, 임

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소하는 날을 기준으로 당초의 채무이행지에서 채무의 액수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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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야 하고, 법원은 상황에 따라 재판 선고일에서 

채무의 액수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

습니다. 그리고 신뢰이익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경우 

신뢰이익의 액수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는 채권자가 

강구한 조치와 이를 위하여 한 준비를 고려하여 액수

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 393조).

채권자와 채무자가 일정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채

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위약금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시아 민

법의 경우 채무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에 대한 

위약금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위약금으로 전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배상을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별도의 합의 또는 법률로 ① 위약금만의 청

구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의 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

는 경우, ② 위약금의 액수를 넘는 손해 전액의 청구

를 인정하는 경우, ③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위약금 

또는 손해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 394조). 러

시아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위약금을 약정한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또는 채무의 불완전한 이행으

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

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위약금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채무불

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위약금으로 담보하게 하고 실제 발생

한 손해액이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약금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약금의 액수가 지나

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직권으로 감액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위약금의 약정이 존재하고 실제 손해액이 위약

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러시아의 경우에 위약금 외에 

추가로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

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게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추가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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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준 서 (한국외대 HK교수)

러 시 아 연 방  인 문 공 간  연 구

통합러시아 당의

‘사회 프로젝트’와

러시아 사회 발전 방향

1917년 러시아혁명을 성공시킨 레닌은 혁명 직후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그 

조치들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실용적 성격을 띤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데올로기적 성격을 띤 것이다. 레닌은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 건설은 무에서 창조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서구의 앞

선 선진기술, 지식을 도입하여 러시아의 후진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였고 그에 따라 당시 노

동자 착취의 첨단 기법이라고 비난받기도 했던 테일러이즘에 기반을 둔 노동효율성을 최대한 진작시킨 생산방식

을 도입했다. 그리고 미국 포드자동차 회사에서 고안한 컨베이어 벨트  조립방식을 활용한 대량생산 기법을 수입

하기도 했다. 물론 1920년대 중후반까지 소련 지도부와 엘리트들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사회공학

(social engineering)적 실험, 즉 교육을 통해 인간을 개조시켜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실험도 활발히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상호 모순적이고 양면적인 특성이 소련 사회에 잔존해 있다가 스탈린 집권 직후인 1930년대 초반

부터 소련 사회에는 혁명 이전의 계서적 전통이 차츰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권위주의적이고 전통적인 교육방식도 

재도입되기 시작했다. 1920년대의 인간형 개조 실험이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사회 전반에 상명하달식의 위계질서가 확실한 행정명령체제가 뿌리내리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소

련 붕괴 시까지 지속되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사회는 1920~30년대와 비슷하게 또 다른 이행기의 실

험을 경험하고 있다. 과연 오늘날 러시아 사회는 어떤 문제점에 봉착해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이 물음에 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최근 러시아 여당인 ‘통합러시아’(Единая Россия) 

당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사회 건설을 위해 수립한 프로젝트를 분석함으로써 위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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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 대통령 푸틴(В.В. Путин)과 메드베데프(Д.А. 

Медведев) 총리는 물론 그 외에 많은 정부 각료가 통

합러시아 당의 당원이자 간부직을 겸임하고 있는 현실

과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적극 지원하는 통합러시아 

당의 태도를 고려할 때 통합러시아 당의 프로젝트는 러

시아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를 대변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통

합러시아 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는 러시아 사회가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

며 동시에 러시아 지도부가 향후 건설하려는 사회의 밑

그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통합러시아 당의 사회 프로젝트 

푸틴 대통령 통치 2기의 중반에 접어들었던 2006

년, 통합러시아 당은 제8차 전당대회에서 당이 전략

적으로 수행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통합러시아 당

은 이 프로젝트가 문제의식, 열정과 희망을 지닌 사

람들이 이끌어야 하는 것이며 각 프로젝트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실천방법과 체계적 접

근이 요구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통합러시

아 당은 이 프로젝트

의 성공적인 수행이 

궁극적으로 사회 토대

(infrastructure)를 구

축하고 시민사회 건설

을 공고히 할 것이라

고 단언하면서 한마디

로 이 프로젝트를 통

해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공언하

였다. 

통합러시아 당은 이 프로젝트를 ‘사회 프로젝트’

(социальные проекты)와 ‘토대자본 프로젝트’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е проекты) 두 가지로 구분하

고 있다. 사회 프로젝트는 사회 계층의 인간화(гума-

низация), 즉 러시아 사회에서 인간적 측면을 강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의 공식 문건에 의하

면 사회 프로젝트는 “문화와 관련된 이슈들, 자발적 

봉사의 활성화, 가족과 자녀, 그리고 교육과 건강한 

생활 습관의 대중화” 등에 관한 것이다. 반면 토대자

본 프로젝트는 혁신적 활동의 진작, 경제 현대화, 그

리고 사회 토대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 총 45개의 사회 프로젝트와 토

대자본 프로젝트가 설정되었다. 

2008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통치가 시작된 후에

도 이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당시 메드

베데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러시아 현대화와 연

계시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바, 2009년 제11차 

그림 1. 통합러시아 당 프로젝트 홈페이지. 출처: http://er.ru/party/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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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러시아 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그 의도를 적절히 

표명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현대화의 예로 정

보네트워크 활용 기회의 확산, 전자정부 시스템 마

련 등을 언급하면서 당 지도자들이 이를 위해 사회 

프로젝트 및 토대자본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던 

푸틴 또한 그해 11월 통합러시아 당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러시아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적 요소

들이 필요한데 그 일환으로 현대화 프로젝트를 극대

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예산 수립, 

보건, 교육 영역의 개혁 가속화를 강조했다. 그 즈음

에 당 프로젝트의 효율적 관리와 추진을 위해 당 최

고평의회(Высший совет) 회원 각각이 하나의 프로

젝트를 관리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프로젝트의 실현에 대해 당 관리들에게 개인적 책임

을 부과하고 프로젝트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당 최고평의회 사무국과 당 총평의회 간부

회(Президиум Генерального совета)가 프로젝트

의 수행을 감독하는 새로운 체제가 수립되었다. 이

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총리직을 맡게 되고 한편으

로는 통합러시아 당 지도자가 된 메드베데프 총리

는 2012년 12월 실현 가능성과 당시 추진 중인 국가

발전 프로그램을 고려해 당 프로젝트를 수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로 인해 당 프로젝트의 수가 줄어들

었는데 현재 통합러시아 당 홈페이지에 명시된 연방 

차원 프로젝트는 총 42개로 그 중 사회 프로젝트는 

27개, 토대자본 프로젝트는 15개이다(표 1). 표에 명

시된 것은 연방 정부차원의 프로젝트로 이 프로젝트

들은 지방 정부차원에서 지역 사정에 맞게 세분화되

어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지방 프로젝트의 수는 약 

330여개에 이른다.

그림 2. 통합러시아 당 홈페이지의 사회 프로
젝트 관련 내용. 각 프로젝트의 제목을 클릭하
면 프로젝트 담당 책임자와 프로젝트의 목적 
및 관련 소식들이 게재되어 있다. 
출처: http://er.ru/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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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로젝트의 함의

위의 프로젝트를 유형별로 분류해보고 그 프로젝

트의 목표를 살펴보면 오늘날 러시아 사회에서 해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어떠한 사회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지도 알 

표 1. 통합러시아 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 프로젝트 (2006-현재)* 

         프로젝트 명  주요 목표

1 강한 가족 만들기 가족 제도와 가족의 가치 강화

2 정원 있는 집-가족의 중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및 토대자본 환경의 근대화

3 유아원을 유아들에게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출산율 증가를 위한 환경 창출

4 어린이 보호
어린이, 고아, 지체부자유아, 희귀병과 투병하는 어린이들의 권리 및 법적 이해관계 보호
하는 제도 마련 

5 어린이 개개인이 러시아에게 중요하다 입양시설의 발전과 고아의 삶의 질 향상

6 유·청소년 스포츠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 보장, 건강한 생활양식 형성, 대중 스포츠 발전 

7 체력단련 시설 건설 체력단련 시설 건설

8 500개의 수영장 러시아 고등교육기관에 공공체육시설 활용 여건 조성

9 삶의 질(건강) 러시아 시민의 평균 수명 연장을 위한 정책으로써 보건 시스템 발전 지원  

10 시민들의 재정관리 교육과 사업 활동
시민들의 재정관리 지식 고양과 신용 기관 및 여타 재정 기관과의 관계에서 시민들의 이해
관계 수호

11 가치 있는 노동 합당한 임금, 시민의 노동권리 수호 등과 같은 가치 있고 안전한 노동 조건 창출

12 교육의 현대화 일반 교육 제도의 현대화 정책 실현

13 전문가 풀 양성 인간의 창의적 잠재력 발현과 러시아의 국제적 리더쉽과 성공의 조건 창출 

14 시민 대학 통합러시아 당원의 실제적 교육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교육체제 구축

15 젊은이들의 반부패 프로젝트 반부패에 대한 젊은이들의 법의식 배양

16 신뢰할 수 있는 사법 환경 프로젝트와 관련해 검토된 문제들에 대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보장 

17 통합된 러시아-접근 용이한 사회 건설 신체적 제약 조건을 가진 사회구성원의 사회화 지원

18 공공의 감시1) 소비자의 권리보호, 생산자-판매자-소비자 간의 균형 잡힌 이익 보장

19 질의 표시
소비자 정보와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
회적 제도 창출.  

20 시민의 감시2) 시민사회 기관이 정부기관의 상대역으로 기능할 수 있는 영역 개발

21 러시아 농촌 농장 지대의 공고화와 농업 분야에서 소규모 경제 형태의 발전을 위한 지원

22 IT 돌파구 마련 IT 기술 혁신 지원 및 발현

23 러시아의 도서관 러시아 도서관 시스템의 발전 지원 및 도서관 질 향상 

24 영화 클럽: 문화, 교육, 커뮤니케이션 통합된 문화·정보 공간 창출 지원

25  문화와 여가 문화의 현대화 및 러시아 시민의 창의적, 정신적 잠재력 개발 지원 

26 역사 기억 러시아의 문화, 정신, 도덕의 부흥

27 재외동포 지원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지원

출처 : �http://er.ru/party/projects/ 프로젝트의 일련번호는 필자가 편의상 붙인 것으로 당은 위 프로젝트의 항목에 우선순위를 매기지 않음.  

1) �Народный контроль
2) �Гражданский контро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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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표에서 보듯 27개 사회 프로젝트 중 가족과 

어린이에 대한 항목이 5개(강한 가족 만들기, 어린이 

보호, 어린이 개개인이 중요하다 등)를 차지하고 있

다. 이는 1990년대 급속한 시장개혁으로 야기된 경

제적, 사회적 위기, 복지 제도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자

녀양육의 부담 증가와 그로 인한 출산율 감소 그리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 희생양이 되기 쉬운 사회 구성원

의 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 및 보호 문제가 아직 완

전히 극복되지 않았거나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

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뒤이어 국민 건강 관련 프로

젝트가 총 27개 중 6~9번 항목에 걸쳐 총 4개를 차지

하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사회, 경제적 위기 그리고 

일정 정도 그 부산물로서 알코올 및 약물 중독의 증

가는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였고 그 결과 러시아

인의 평균수명은 최근 약간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남성의 경우 아직 64세(한국 남성의 경우 77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국

민건강 향상은 러시아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안건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정의로운 시민사회 구현 또한 러시아 정

부 및 여당의 중요 프로젝트임을 알 수 있다. 15~20

번에 이르는 총 6개 항목을 통해서 러시아 지도부가 

사회· 경제활동 등에서 투명성을 배가하고 소비에트 

시기 권위주의적인 행정명령체제와 관료주의 구조

에 익숙해져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된 국민들을 건강

한 시민사회를 창출할 수 있는 능동적 시민으로 변화

시키는 것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15번 항목 ‘젊은이들의 

반부패 프로젝트’이다. 말 그대로 젊은이들에게 부패

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준법의식을 심어주는 프로젝

트인데 이는 러시아 정부가 부패문제의 심각성을 인

식하고 그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젊은 세대부터 부패

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했

음을 의미한다. 

이외에 27번 항목 ‘동포 지원’ 프로젝트는 지난 20

년 동안 러시아 시민들의 국외 이주가 급격히 늘었던 

그림 3. 러시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의 하나인 ‘고아 없는 러시아’ 프로그램 홈페이지. 
출처: http://rossiabezsiro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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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감안해서 러시아 정부가 해외로 이주한 러시아

인들을 해당 국가와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에 활용하

기 위한 포석은 물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 이주 

러시아인을 러시아로 불러들여 다양한 영역에서 국

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인구 감소 문제 또한 해결하

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26번 항목 ‘역사 기억’ 보존 프로젝트도 흥미로운

데 이 프로젝트는 특히 러시아 정교의 부흥과 부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소비에트 시기 사회주의 이데올

로기가 소련 시민의 정신건강을 단속하는 역할을 했

다면, 이제 러시아 지도부는 정교회를 러시아 시민을 

단속하고 하나로 묶는 역할로 삼고 있음을 재차 확인

할 수 있다.

*        *        *

위에서 살펴본 것은 러시아 사회가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향후 풀

어나가야 할 과제를 국가적 또는 연방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러시아 사

회의 문제점 및 향후 발전 방향을 포

괄적으로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는 연방 차원에서의 분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방의 

특수성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업, 낙

농업 산업 중심지이자 문화·역사 도시인 프스코프가 

처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우랄 지역의 산업도시 첼랴

빈스크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유사한 점도 있

겠지만 상이점이 더 클 수 있다. 이는 연방 차원의 분

석은 자칫 수박 겉핥기식의 접근이 될 수도 있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지리적, 경제적 요건이 각기 다른 러

시아 지방 사회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지방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330여개의 사회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지정학적, 지경

학적 조건이 유사하거나 또는 상이한 지방끼리 비교 

분석해본다면 러시아 사회의 당면 문제를 좀 더 입체

적으로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물론 위에서 살펴본 통합러시아 당의 사회 프로젝

트를 이용해 국가 단위 비교를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사회 프로젝트와 러시아의 사회 프로

젝트를 비교해 본다면 한국과 러시아 사회가 당면한 

문제점 그리고 각국의 사회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

는지도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그림 4. 러시아 정부가 최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외동포
의 러시아 재이주프로그램 안내 책자 
출처: http://www.time.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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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 문 (경북대학교 교수)

러 시 아 연 방  인 문 공 간  연 구

볼가 강 하류의

고려인 이주를 생각하며

최근 러시아 내 고려인들에 대한 연구는 조금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초기 한소수교를 전후

로 하여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하여 적지 않은 고려인 관련 연구물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러

시아와의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 감이 없지 않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는 학술적인 연구의 과제가 되겠지만, 필자의 짧은 생각으로는 고려인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시 말해서 고려인을 고정되어 있는 연구대상물로 인식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한다. 즉 연구대상에 대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그 연구대상에 대한 관심은 매우 단편적이고, 

따라서 연구에 대한 열정이 쉽사리 사라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고려인에 대한 현지조사, 

특히 최근에는 볼가 강 유역의 고려인들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하면서 고려인들이 고정된 연구대상이라는 일

반적인 시각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볼가 강의 고려인들은 대부분 하류의 볼고그라드를 중심으로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볼고그라드 고려인의 

이주와 적응과정을 볼 때 구소련 시대 못지않게 오늘날에도 고려인들의 삶이 매우 역동적이며 끊임없는 변화

과정에 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된다. 볼가 강 하류의 고려인의 역사는 거의 100여년에 이른다. 1915년 제정러시

아가 볼가 강 동부까지 고려인 노동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26년 볼가 강 하류 아스트라한에 16명

의 고려인들이 거주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1937년 강제이주 당시 수 백 가구의 고려인들이 아스트라한 

관구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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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가강과 인근의 갈대밭 (2011 필자 촬영)

이후 구소련의 볼고그라드 지역 고려인의 수는 

1990년대 이전 5,000명에 불과하였지만, 2001년에

는 30,000명 그리고 현재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최대 4만 명까지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이주

와 수적인 규모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끊임

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고려인들의 이동에는 다

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 등이 연계

되어 있어 이들 고려인들의 이주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간략하게 그 과정을 개관하자면 고려인의 볼고그

라드 이주 중 첫 번째는 볼가 강 하류에 위치한 칼미

키 공화국 고려인들의 이주, 두 번째는 1992년에서 

1997년까지 계속된 타지키스탄 내전으로 인한 이주, 

세 번째로 현재에도 진행 중인 우즈베키스탄의 카라

칼팍 자치공화국의 환경재앙인 아랄 해 고갈로 인한 

이주 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의 이

주는 이제 종식되었지만, 아랄 해 고갈로 인한 카라

칼팍 자치공화국 고려인들의 세 번째 이주는 현재에

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볼고그라드 고려인들의 이주

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향후 그 추이가 어떠한 양상

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유럽 유일의 불교 공화국으로 알려진 칼미

키 공화국에 고려인들이 처음 거주한 것은 벼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목축 위주의 칼미키 공화국

에 고려인들이 이주한 것은 1960년대 벼 재배 농장

의 운영과 관련성이 있다. 벼농사에 익숙한 고려인들

은 1960년대 칼미키로 이주하여 이곳 국영 쌀 재배 

농장이었던 보스호드에서 볼가 강과 수로를 연결하

여 성공적으로 쌀 수확을 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지속적으로 유입하게 되면

서 1979년에는 1,073명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이들

은 이곳의 쌀 재배 농장의 뛰어난 고려인 지도자들, 

예를 들어 바실리 니콜라예비치 박, 박상열, 남 바실

리 파블로비치 등의 노력하에 벼 재배 이외 양파, 알

팔파, 채소, 보리 등의 작물을 심어 높은 수확을 올리

면서 칼미키 공화국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고려인 국영농장 관리인의 교체 및 토질저

하에 따른 수확량의 감소로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인

근 볼고그라드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칼미키 

공화국내 볼쇼이짜른에는 500여명의 고려인들이 집

거지를 이루며 거주하고 있다.

그 다음 고려인의 볼고그라드 이주요인으로 1992

년에서 1997년까지 계속된 타지키스탄 내전을 뺄 수 

없다. 점증하던 타지크 민족주의의 배경에서 1989년

부터 가속화된 타지크어 위주의 타지키스탄 언어법

은 소수민족 고려인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

한 가운데,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지속된 타지키

스탄 내전은 고려인들을 하여금 대거 국외이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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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았다. 구체적으로 1989년 13,431명이었던 타지키

스탄 고려인들의 수는 2000년 인구조사에서는 1,696

명으로 급감하였다. 이들의 주 목적지는 연해주를 비

롯한 러시아 전역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볼고그라드

는 기후가 타지키스탄과 유사하고, 농사에 적합하다

는 이유로 많은 고려인들이 선호하는 목적지가 되었

다. 이들 타지키스탄 고려인 난민들은 볼고그라드에

서 크라스느이 사드, 콜호즈나야 아흐투바, 이부쉬카, 

바조프카, 스리에드네-아후투바, 콤소몰레츠 등 많은 

집단촌을 형성하며 거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에도 진행 중인 카라칼팍스탄 아랄 

해의 고갈로 인한 환경재앙으로 현지 상당수 고려인들

은 볼고그라드를 선택하고 있다. 한때 전 세계 4대 호

수로 잘 알려진 아랄 해는 원래 호수면적의 90%가 고

갈되었고, 이로 인한 수자원의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농업과 어업의 쇠퇴, 환경재앙과 실업의 증가, 사회적 

안전망의 해체 및 심리적 박탈감 등으로 소수민족인 

고려인들은 카라칼팍 자치공화국에서 생활하기가 극

히 힘들어졌다. 필자가 진행한 2012년 현지조사에 따

르면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수도인 누쿠스의 경우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

었다. 카라칼팍스탄에는 1937년 2,300가구 10,000여

명의 고려인들이 집단적으로 강제이주 되었지만, 현재 

남아있는 고려인들은 5,600여명 정도로 급감하였다. 

특히 그 동안의 자연증가율을 감안한다면 그 고려인 

감소율은 더욱 두드러진다. 카라칼팍스탄 고려인 환경

난민들의 주요한 이주지는 볼고그라드 또는 로스토프 

등 남부 러시아 지역이 되고 있다. 카라칼팍 고려인들

의 볼고그라드 이주에는 한국 선교사들과 국내 기관들

의 도움 또한 이들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볼고그라드 프리모르스크의 이형근 목사

와 자연농법을 고려인들에게 전수하는 조익현 선교사

칼미키 공화국 고려인 최초 벼 재배 농장 보스호드 (2011년 필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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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고그라드 프리모르스크의 고려인 집거지 (2013년 필자 촬영)

20세기 환경재앙의 대표적 사례인 아랄 해 (2012년 필자 촬영)

가 활발한 고려인 돕기 운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볼고그라드 고려인의 이주와 적응과정

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구소련의 

동족인 고려인들의 삶은 일부 연구자들이 생각하듯

이 정체되고, 고착된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역동적인 연구대상으로써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고려인 이주와 정착이라는 사회현상이 

단편적이고, 고착되어 더 이상 연구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일부 학계의 편협된 시각을 거부한다. 

더 나아가 볼고그라드 고려인 이주의 사례는 일부 국

내 러시아 연구에서 보이고 있는 타성에 젖은 기존 

시각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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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 래 (한국외대 HK연구교수)

러 시 아 연 방  인 문 공 간  연 구

러시아 부패와의 전쟁과 
국가발전전략

2012년 미스 어스(Miss Earth)에 참여

한 러시아 대표 나탈리아 페르베르제바

(Natalia Pereverzeva)는 “내 조국은 탐욕

스럽고 거짓말하는 몇몇에 의해 국가 재

산이 유출되고 결딴났다.”라고 일갈했

다. 2011년 미스 러시아 출신인 이 여인

의 말에 러시아 네티즌 90%가 동의한다

고 대답하였다. 

러시아 고위 관리들의 부패를 폭로하

여 구속되었던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변

호사가 2009년 수감 중 가혹행위로 사망

하였다. 러시아인권위원회는 자체조사

를 통해 마그니츠키가 교도소에서 구타를 당한 뒤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죽은 지 4년이 지난 2013년 7월 그

에게 개인 탈세 혐의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었다. 마그니츠키는 러시아 내무부 관리들이 세금환급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2억 3천만 달러를 횡령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직후 체포 구금되었었다. 그의 폭로와 상관없이 

개인 탈세와 횡령죄에 대한 재판 진행 중 감옥에서 살해되었다.

출처 : http://www.corrupc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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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러시아 재야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가 횡령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알렉세이 나발

니는 2011년 러시아 총선 당시 수 만 명의 반 푸틴세

력의 중심에서 시위를 주도한 재야 지도자 중 한 명

이다. 변호사인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정권부패에 대

한 글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들의 해

외 재산이나 이중국적, 그리고 정부 조달사업에 관여

된 계약을 감시하며, 속임수가 발견되면 그 계약에 

대한 무효 청원을 넣었다. 그의 반부패 운동은 모스

크바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커다란 반향을 얻었

다. 이 재판에 대하여 모스크바 카네기 센터 릴리아 

세브초바는 “분명한 정치적 탄압이고 젊은 층의 분

노로 이어질 것이다. 그는 순교자며 러시아의 만델라

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2011년 총선기

간 중 통합러시아당을 “사기꾼과 도둑들의 당”이라

는 거친 표현을 쓰면서 반정부·반부패 투쟁에 앞장을 

섰다. 2013년 9월 8일 알렉세이 나발니는 현 정부가 

지원하는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대행과 맞

서 27.24%의 지지율을 획득하였다. 30%에 가까운 

지지율로 인하여 소뱌닌은 과반수를 겨우 넘은 신승

을 거두었다. 이 같은 결과는 나발니의 주장이 모스

크바 시민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젊은 러시아인들은 조국 러시아가 부정과 부패로 인

하여 세계 133위의 부패국가로 추락한 사실에 분노

하고 사회변화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러시아 국가 부패

지수(CPI)는 133위 

모스크바 싱크탱크인 인뎀에 따르면 러시아가 부

패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비용이 연간 최대 5,000

억 달러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다. 키프로스에 흘러들

어 간 러시아 돈이 2011년에 2,000억 달러로 추산되

며, 키프로스 시중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자금도 330

억 달러에 이른다. 소련이 붕괴한 직후인 1990년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인 

소위 약탈경제 시기를 통하여 신흥 경제 엘리트인 올

리가르히와 러시아 관료의 유착관계로 막대한 국가 

재산이 약탈당하여 사유화되었다. 이때 빼돌린 국가 

자산이 키프로스와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로 

유출되었다. 워싱턴에 있는 글로벌 파이낸셜 인테그

리티(GFI)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러시

Natalia Pereverzeva 알렉세이 나발니(Alexey Navalny)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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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부터 불법으로 유출된 자산이 2,115억 달러라고 

추산한다. 이처럼 해외로 유출된 자산 이외에도 러시

아 지하경제의 규모가 GDP 대비 35%인 6,320억 달

러에 달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70~80년대와 거의 비슷하다. 한국도 이

시기 6~7,000억 달러 정도가 해외로 유출되었으니 

러시아의 국가규모와 비교해 볼 때 만만치 않은 규모

였다. 70~80년대 한국의 부정부패 사슬은 정경유착

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된다. 70~80년대 한국은 오늘

날 러시아와 비교하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

다. 그러나 한국은 매 단계 필요할 때 적절한 속도로 

정·관·재계 유착을 정리하여 왔다.

  

크렘린과 그 주변세력의 인식이 문제이다.

미국의 국무부는 

러시아 푸틴정부가 

매우 중앙집권적 성

격을 띠며 사회에 

대한 인식이 냉소적

이고 구조적으로 부

패해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중심에는 

크렘린이 있으며 주변에 정·관·재계가 있는 왜곡된 

현대적 권위주의체제라고 평하고 있다. 푸틴, 혹은 

메드베데프라는 한 사람의 의지와 지혜가 구조적

인 관료사회의 집단이기주의와 비효율적인 경제구

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의

미에서 푸틴과 메드베데프는 러시아 사회의 두터운 

집단이기주의적 관료 구조 속에서 오히려 이미지에 

손상을 입는 지도자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모

스크바 주재 미국대사관의 전문을 인용하면서 그 

예를 들고 있다. 전문에 의하면 2009년 세계금융위

기의 여파가 전 세계를 뒤흔든 이후 러시아 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나타난 푸틴 총리의 행태를 기

술하였다. 전문에는 푸틴이 자신이 담당하는 과중

한 업무에 짜증을 내거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

고했다. 그 당시 푸틴은 사무실에 나가지 않을 정도

의 피로감과 무책임한 행동, 도피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 존 바이얼리 모스크바 주재 미국대사는 이러

한 푸틴의 행태가 경제침체로 인하여 그 측근들에

게 나눠 줄 것이 적어지면서 나타난 한계라고 보았

다. 2000년 초 크렘린 정치엘리트들의 이전투구 속

에서 중심을 지키며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화하면서 

물질적 분배를 해왔던 푸틴이 2009년 이후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분배능력에 한계를 보인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크렘린 내 엘리트들 간 분배에서 적

당한 접점과 타협점을 찾아내는 그의 능력을 방해

하거나 제한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한 푸틴 개

인의 짜증과 피로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크렘린 내 

정치 엘리트들의 인식이 이러할진대 현재 진행 중

인 부패와의 전쟁이 누구를 겨냥한 전쟁인지 의문

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피지배계층

이 그러한 사회적 부패구조를 인정하고 체념한다는 

점에서 러시아 사회 내적인 개혁 동력은 찾기 힘들

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년간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성된 중산층들의 개혁적 의식

과 진보적 엘리트들의 러시아 사회의 변혁에 대한 

갈망 등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들이 앞으로 고통스

러운 시간을 거치면서 기존 크렘린 정치엘리트처럼 

러시아 사회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형성되지 않는

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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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패 국가전략과 반부패법안

2013년에 들어오면서 러시아 정부는 부정부패 문

제를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큰 장애요인으로 보고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반부패법안을 제정하여 부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

은 국가 존망차원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2013년 4월 19일과 27일 러시아의 하원과 상원에서 

반부패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정부 공직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들이 해외에 계좌를 유지하

는 것을 금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500만에서 1,000

만 루블의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그

리고 3년 내 공직을 맡을 수 없게 하였다. 푸틴 대통

령은 지난 2월 반부패 정책의 기조가 높아지는 가운

데 이 법안을 도입했으며, 고위 관료들이 주요 자산

에 대한 정보와 수입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이어 

발표되었다. 이 안건은 «반(反) 부패 국가전략»의 일

환으로 메드베데프 정권하에서부터 꾸준히 시행되

어 온 정책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2013년 7월 1

일까지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산등록과 해

외계좌 등록을 의무화했다. 그 때문에 하원 의원 30

여 명이 이혼을 가장하여 재산을 숨기는 해프닝이 발

생하기도 하였다. 갑자기 골드 돌싱들이 탄생한 것이

다. 지난 10월 30일 대통령 산하 반부패위원회 회의

가 끝난 후 세르게이 이바노프 대통령행정실장은 공

직자 소득신고를 한 150만 명의 공직자 중 소득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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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200명을 해임하였다고 밝

혔다. 이처럼 러시아는 국가적 차원에서 부패와의 전

쟁을 선포하고 부패가 러시아 경제와 사회를 좀먹는 

병인이 아니라 국가 존망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일로 보고 국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배수진을 치고 

형사처분을 하고 있다. 기업들도 부패척결을 위한 연

방 법안에 따라 기업 내 도덕적 규율과 반부패 준수

를 위한 담당 직원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더 나

아가 거래 상대방이 이러한 의무를 지키는지를 확인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부정부패사회에는 공정 경쟁의 기회가 없고 

경영 리스크가 상승한다

“부정부패는 정책 결정 왜곡으로 이어지며 민간의 

공정경쟁을 방해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부패

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성 상실과 경제성장 능력의 약화로 이어져 경제

적 사회적 비용 증대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전 영

국 총리 윌리엄 글래드스턴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는 국가를 몰락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라고 말한 것을 러시아는 새겨들어야 한다. 러시아 

검찰 내 최고 수사기관인 연방 대검찰청 수사위원회 

위원장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은 각종 경제범죄와 

부패가 러시아의 투자환경을 저해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현행법을 개선하고 경제범죄를 다룰 새로운 기

구를 창설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지적하였다. 바스트

리킨 위원장은 현 형사법이 화이트칼라의 다양한 범

죄 유형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러시아 

기업들에서 발생하는 경제범죄가 세계에서 가장 심

출처 : http://www.corrupc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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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수준이라고 말하였다. 러시아 기업의 경제범죄

는 관료가 부패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경제

부패현상이다. 

최고 권력자인 푸틴과 메드베데프가 솔선수범하

여 지난 일 년간 수입과 재산상황을 공개하였다. 부

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최고 권력자의 의지도 

중요하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 자신이 석유수출과 이

권개입에서 부정축재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는 평가

를 받는 이상 러시아 정부의 부패 척결의지는 의심

스러울 수밖에 없다. 2011년 대선 이후 집권층의 부

패에 실망한 러시아인들의 대규모 시위에 직면한 푸

틴정부는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반부

패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 만연

한 부패사슬 구조가 한 번에 정리될 것이라고는 누

구도 믿지 않는다. 지난 7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중앙

권력과 상관없는 하위 공직자들만 처벌되었고 고위 

공직자 중에는 겨우 차관 한 명만 옷을 벗었다. 2014

년 소치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계올림픽 스포츠 콤

플렉스 건설과정에서 대규모 권력형 추문이 흘러나

오는 상황을 두고 현 푸틴 정부의 반부패전략이 무엇

을 대상으로 했는지 의심의 소리가 들린다. 러시아 

야당 지도자 넴초프는 소치 동계올림픽 준비기금 중 

250~300억 달러가 횡령당했다고 주장했다. 올림픽 

준비 자금이 510억 달러로 예상보다 5배 높이 책정

되어 시행된 것도 문제였지만 동계올림픽 주 경기장

을 비롯하여 주변 인프라 건설이 경쟁이나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

가 주도형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과 경제인들

의 부패 고리의 형성이 일정 부분 이해된다고 하더라

도 러시아의 부패구조는 심각함을 넘어서 국가적 재

앙이다.

국가 주도형 경제성장정책과 시장 주도형 개

방정책의 적절한 추진이 한 가지 방법

국가발전에 있어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전략

에서 국가 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이 공무원들의 부패

현상으로 나타나기 쉽다. 공직자들의 지대추구행위

와 부패는 정부가 경제영역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정도에 정비례한다. 러시아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국가주도형 관리체제를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주도형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인지가 부패와의 전쟁

이라는 러시아 국가전략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더불어 최고 지도자의 솔선수범과 의지, 

법적인 장치가 뒷받침된다면 현재 러시아가 치르고 

있는 부패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다. 그러나 푸틴이 원하는 경제정책의 근간은 정부 

주도형 국가발전 정책이다. 그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

패의 온상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

다. 또한, 이러한 부패와의 전쟁을 푸틴 정부가 러시

아 경제에 대한 외국 의존도를 약화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러시아가 치르고 있는 부

패와의 전쟁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공직자들에 대한 외국으로부터 영향을 차단하기 위

하여 해외계좌개설 금지와 외국에서 발행된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이다. 결론적으로 정부 주도형 발전전략과 시장 주도

형 발전전략을 적절히 조절함과 동시에 최고 책임자

의 부패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에 승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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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세 호 (한국외대 HK연구교수)

러 시 아 연 방  인 문 공 간  연 구

러시아 정부조직 변동의 
특징과 시사점1)

1. 정부조직 변동 양상의 특징

본 연구의 목적은 신 러시아연방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연방정부 조직 변동 양상·특징 분석과 그 시사점 도

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방정부의 조직 변동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1차 자료로 ‘폴리티카’(ПОЛИТИКА) 편람2)과 러

시아연방정부 홈페이지 ‘정부 조직 구조’ 자료3)를 활용했고, 2차 자료로 다양한 국내외 선행연구 자료4)를 참조했다. 

러시아연방 헌법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러시아연방의 집행권을 행사하며, 총리, 부총리, 장관으로 구성된다. 신 

러시아연방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2차례의 정부교체가 발생했다.5) 러시아 정부조직 변동을 통시적으로 검토한 

결과,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정부 교체와 조직 변동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변동의 폭도 큰 사례로 분석됐

다. 이는 무엇보다 러시아가 직면했던 ‘이중전환’(dual transition) 수행의 어려움과 민주적 행정체계의 운영 경험 

1) �본 글은 2013년 한국행정연구원 위탁연구 ‘주요국 정부 변동 요인 분석’중 러시아 사례 연구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으로, 추후 완성도를 

높여 별도의 논문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2)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и федеральные органы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http://www.politika.su/prav/pravbook.html (검색일: 

2013.05.01)

3) �http://government.ru/gov/ (검색일: 2013.05.03)

4) �서동주(2005). “러시아 옐친과 푸틴기 내각개편: 결정요인, 동향, 함의,”『국제정치 논총』, 제45집 4호, 국제정치학회 ; 엄구호(2005). “러

시아 관료제의 특성과 행정개혁,”유세희 엮음, 『현대 러시아 정치론』, 서울: 오름 ; 장세호(2012); “푸틴 3기 엘리트 변동: 평가와 시사점,”

『Russia & Russian Federation』, Vol. 3, No. 3,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등 참조.

5) �이른바 분권형대통령제하에서의 정부 교체는 일반적으로 총리 교체, 정부의 자진 사임, 대선 또는 총선에 따른 규정상 정부 종료에 의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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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민주화와 계획경제체제의 시장화의 동시 

수행을 위해 효율적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었지만, 

과거 권위주의적 전통의 잔존, 시민사회의 미성숙, 사

회적 자본의 부재 상황 등 일련의 부정적 조건으로 말

미암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1992년부터 폐지나 명칭 변경 없이 현재까지 유지된 

부서는 대통령 직속 내무부, 비상사태부, 외무부, 국

방부, 법무부 이상 5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변동 양상 측면에서 특기할 점은 1992년부터 

<표 1> 시기별 정부조직 변동 요인 요약

시  기 구  분 조직 구조6) 특  징 주요 요인7)

옐친
집권 1기

제1차 
체르노미르딘 정부
(1992.12-1996.08)

총리 1명, 부총리 7명, 장관 21명
(총 22부), 국가위원회 위원장 8명

·정치세력 간 타협의 의한 구성
·상대적으로 비대한 정부 구조

사회경제적 특성
정치체제적 특성

옐친
집권 2기

제2차 
체르노미르딘 정부
(1996.08-1998.03)

총리 1명, 제1부총리 3명, 
부총리 8명, 장관 22명(총 24부)

·정부 조직 구조의 간소화
·�제1차 체첸 전쟁, 경제 개혁을 둘러싼 대통령

과 의회의 갈등
·1995-1996 총·대선 등 정치적 사건
·옐친의 건강 이상설 대두

행정체제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키리옌코 정부
(1998.04-1998.08)

총리 1명, 부총리 3명, 
장관 23명(총 23부)

·옐친의 친정체제 구축 의도
·작고 효율적 정부 구성 시도
·본격적 경제개혁 추진 의도

리더십 특성
정치체제적 특성

프리마코프 정부
(1998.09-1999.05)

총리 1명, 제1부총리 3명,
부총리 3명, 장관 25명(총 25부)

·모라토리엄 선언과 국민 지지 상실
·�야권과의 타협을 통한 보수 성향의 중도좌파 

정부 구성

사회경제적 특성
정치체제적 특성

스테파신 정부
(1999.05-1999.08)

총리 1명, 제1부총리 2명, 
부총리 3명, 장관 25명(총 26부)

·프리마코프의 정치적 부상 저지
·개혁적 온건 우파 정부 구성

리더십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제1차 
푸틴 정부

(1999.08-2000.04)

총리 1명, 제1부총리 2명, 
부총리 3명, 장관 28명(총 28부)

·인적·조직 구조상 차이 미미
·옐친의 퇴임 후 신변 보장 필요성
·정권 재창출 필요성

리더십 특성
정치체제적 특성

푸틴
집권 1기

카시야노프 정부
(2000.05-2004.03)

총리 1명, 부총리 5명, 
장관 23명(총 25부)

·옐친 그룹의 영향력 지속
·과도기적 복합정부 구성
·경제적 안정과 푸틴의 영향력 증대

정치체제적 특성
리더십 특성

제1차 
프라드코프 정부

(2004.03-2004.05)

총리 1명, 부총리 1명, 
장관 15명(총 15부)

·정부 조직의 대규모 축소·통폐합
·본격적인 푸틴 친정체제 구축

행정체제적 특성
정치체제적 특성

푸틴
집권 2기

제2차 
프라드코프 정부

(2004.05-2007.09)

총리 1명, 부총리 1명, 
장관 16명(총 16부)

·조직 변동 미미
·�집권 2기 개혁구상 실현을 위한 관리·실무형 

정부 구성

정치체제적 특성
리더십 특성

주브코프 정부
(2007.09-2008.05)

총리 1명, 제1부총리 2명, 
부총리 2명, 장관 17명(총 18부)

·후계자 선정 이슈 부각
·제1부총리직 2개 신설
·선거관리 정부 구성

리더십 특성
정치체제적 특성

메드베데프
집권기

제2차 
푸틴 정부

(2008.05-2012.05)

총리 1명, 제1부총리 2명, 
부총리 5명, 장관 17명(총 18부)

·조직 변동 미미
·양두체제 등장
·정부 영향력 증대

정치체제적 특성
리더십 특성

푸틴
집권 3기

메드베데프 정부
(2012.05-현재)

총리 1명, 제1부총리 1명, 
부총리 6명, 장관 21명(총 21부)

·일부 조직 변동(3개 부서 증가)
·푸틴-메드베데프 역할 맞교대
·경제위기와 대중 정향 변화

사회경제적 특성
리더십 특성

6) 장관 수와 부서 수 차이는 제1부총리 또는 부총리 가운데 장관직을 겸직하는 경우로 말미암은 것이다.

7) 표의 ‘주요 요인’은 앞서 살펴본 4개 요인 가운데 해당 시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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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까지의 정부 교체 시 예외 없이 신설·폐지·통합·

분할 등의 조직 변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반면, 옐

친 집권 1기 초의 체르노미르딘 정부 시기를 제외하면 

정부 교체 간 기간에는 조직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었

던 것으로 나타났다. 푸틴 집권 1기 카시야노프 정부 

기간 동안 대규모 행정개혁안이 준비되었지만, 제1차 

프라드코프 정부 구성과정에서 정부 조직을 대폭 축

소·통폐합한 것도 이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992년 12월 제1차 체르노미르딘 정부 

구성 시기부터 2004년 3월 카시야노프 정부 시기까

지 정부조직 변동 빈도와 폭이 컸던 반면, 2004년 3

월 제1차 프라드코프 정부 구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는 정부조직 변동 빈도와 폭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는 2004년 4월 대규모 행정개혁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04년 이후 러시아 행정

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입증하

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만, 제1차 프라드코프 정부 

이후 정부조직 변동의 양상은 2004년 최소 부서 수

(16부 체제)를 기록한 후 조금씩 그 수가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2. 주요 변동 요인 및 시사점

정부조직 변동 요인에 있어서 특정 요인이 정부 교

체와 조직 변동에 장기적·일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러시아의 

혼란한 경제 상황은 경제개혁의 방향과 수위를 매개

로 지속적인 정치 행위자 간 갈등을 야기했고 이는 

빈번한 정부 교체와 조직 변동을 초래했다. 1992년

부터 시작된 급진적 경제개혁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로의 회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

를 갖지만, 다른 한편 러시아 경제를 심각한 위기 상

황과 파탄으로 이끌었다. 2000년 푸틴이 집권하고 경

제위기 극복, 안정적 성장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불안

정 상황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정

부 조직의 안정을 담보하는 요소로 기능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국제 금융위기 발생과 러시아식 자원 중

심 경제체제의 한계 극복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조직 재구성이 시도됐다.

둘째, 러시아의 정치체제적 특성 역시 잦은 정부 

조직 변동을 초래한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옐친 

시기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 중앙과 지방의 갈등으로

부터 비롯된 정치적 불안정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화된 권력분립이나 정치와 행정의 분리와 같은 근본

적 행정개혁보다는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존

하는 정치체제의 등장으로 나타났다. 체제전환을 담

보하기 위한 강력한 동력으로서 추인된 ‘제왕적 대통

령’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식 정치체제는 입법부와 사

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비교우위를 보장했고 이는 정

부 조직 변동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했다.

셋째, 현행 러시아의 행정체제 역시 정부 조직이 일

관성 없이 자주 변경된 주요 이유라 할 수 있다. 러시

아 행정기관의 기능화를 결정하는 기본법인 1997년의 

「러시아연방 정부에 관한 법」이 연방 행정기관의 구

조와 그 결정 과정에 관한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

지 않다. 따라서 현재에도 행정기관의 설립, 폐지, 개편

은 법률제정 없이도 (총리의 제안을 고려한) 대통령령 

발포로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이들 요인들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시기에 따라 특정 요인이 상대

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러시아식 초대통령제하에서 지도자의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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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현 정부 조직 구조 (국·청 포함)

보건부

보건감독국
의료·생물청

문화부

문서보관청
관광청

교육·과학부

교육·과학감독국
청소년문제청

자원·환경부

기상·환경관측국
자연이용감독국
수자원청
삼림청
지하자원청

산업통상부

기술표준청

극동개발부

지역개발부

건설·주택청

통신·매스컴부

통신·정보기술·매스컴감독국
출판·매스컴청
통신청

통신·매스컴부

수의·식물검역감독국
수산청

체육부

통신·매스컴부

교통감독국
항공청
도로청
철도청
해운청

노동·고용국

노동·고용국

재무부

세무국
재무·예산감독국
국고관리국

경제발전부

인가국
등기국
지적재산국
국가예비금청
국가자산관리청

에너지부

대  통  령

총  리
부총리
내각 사무처

내무부

비상사태부

외무부

CIS·재외동포·국제인도주의청

국방부

군사기술협력국
기술·반출통제국
군사무기·특수기술조달청
특수건설청

법무부

행형국
사법집행국

독립 국·청

국가문서수발국
대외정보국
연방보안국
마약류유통통제국
경호국
금융감독국
특임국
총무국
반독점국
통계국
이민국
소비자권리·인권보호감독국
방위발주국
주류시장관리국
관세국
세율국
금융시장국
생태·기술·원자력감독국
우주청
국경정비청출처 : �러시아연방정부 공식 홈페이지 ‘정부 조직 구조’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http://government.ru/ministries/ (검색일: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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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은 잦은 정부 조직 변동을 이끈 주요한 요인 중 하

나였다. 대통령이 다른 헌정기구를 압도하며 강력한 

실권을 행사하는 러시아 정치제도의 특성과, 정부 구

성과정을 사실상 주도하는 러시아 행정체계의 특성

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실제로 옐친과 푸틴 역대 러시아 대통령은 

정치권력·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정치·경제 엘리트를 

정치적 역할 관계에 따라 배치·조정함으로써 국정을 

운영해왔다. 따라서 러시아는 다른 국가들과와 비교

할 때 리더십 변수가 정부 교체 및 조직 변동에 큰 영

향을 미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직전 정부와 현 정부 간 조직 변동의 특이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정부 조직이 18부 체제에서 21부 체

제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메드베데프와 푸틴 사이의 

역할 맞교대로부터 비롯된 총리의 정치적 자율성 강

화와 메드베데프가 임기 말 밝힌 ‘큰 정부’ 구상과 밀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존 보건·사회발전부의 보건부와 노동·사회

복지부로의 분할이다. 이는 2008년 경제위기와 이로 

말미암은 국민의 삶의 질 하락, 그리고 2011년 총선

과 2012년 대선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현 집권세력

에 대한 반감에 대한 대응 조처로 분석된다. 실제로 

푸틴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

양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취임 직후 대통령령

을 발표하여 이의 구체적 실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

다. 따라서 이상의 조치는 국민의 실질적 삶과 관련

된 보건, 노동, 복지 관련 부서를 확대하여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체육·관광·청소년부의 체육부로의 명칭 변경

이다. 이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2018년 월드컵 개

최 등 굵직한 국제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

련이 있다. 러시아는 관광과 청소년 업무를 각각 문화

부와 교육·과학부로 이관하고 체육부가 이들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집중토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열린 정부’ 문제를 관장하는 무임소부의 신

설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체계의 효

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메드베데프가 추진한 열린 정

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푸틴은 

2012년 12월 연방의회 연례교서를 통해 국가권력의 

낮은 효율성 제고와 부패 청산, 그리고 새로운 국가

운영 모델 창출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행정체계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

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만, 푸틴 3

기 출범 이후 이들 조치들이 권력토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분명해 보인다. 

때문에 향후 행정개혁의 폭과 수위에 대한 전망은 현

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극동개발부의 신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러시아의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중심 경제

구조의 취약성 극복, 그리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라

는 숙원 과제 달성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극동개발부를 중심으로 기존 프로그램

을 포괄하는 통합적 국가 프로그램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2025’를 마련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부 신설을 비롯한 일련의 조치들은 

극동개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구체

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들 계획이 이전과 달리 정부

의 적극적인 지원 및 철저한 감독 하에 추진될 것임

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푸틴 3기 정부의 극동 개발 

의지와 한국의 국익 증대 사이에서 공통분모를 찾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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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나 코르군 (한국외대 HK연구교수)

러 시 아 연 방  인 문 공 간  연 구

한러 경제협력과

러시아 극동지역

서론

한국과의 관계 강화 및 발전은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의 일차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다. 러시아 정부는 장기

적인 전망에서 무엇이 러시아의 지속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러한 협력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그리고 러시아 지도부는 러한 협력이 러시아의 보다 균형적인 지방 발전, 러시아 지방 및 국가 전체

의 산업 잠재력 발전, 러시아 상품 수출 시장 확보, 아시아에서의 러시아 입지 강화 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극동지역은 한국에 대해 자원 공급지, 상품 및 서비스 수요 시장,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 물류 허브 등으로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국가 수준에서의 러한 협력의 전반적인 상황 변화가 그

렇듯이, 극동지역과 한국의 교역은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가진다. 이 글에서는 그런 특수성 가운데 몇 가지를 다

루어 보고자 한다.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국 간 교역 관계 변화 

2005년 이후 극동지역과 한국 간 교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1) 러시아 극동지방 관세

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교역량은 53억6천만 달러에서 102억6천만 달러로 사실상 100% 증

가했다. 그러나 2013년 1-8월의 교역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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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동연방관구의 대외 교역에서 한국이 차

지하는 비중은 23-29%이며, 그것은 중국이나 일본

이 차지하는 비중과 거의 유사하다. 2011-2012년에

는 한국이 극동연방관구 교역량의 28% 이상을 차지

하여 극동지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을 앞지르

기도 했다. 극동지역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한 비중

은 2011년에는 33.8%였고, 2012년에는 32.4%였다. 

2010년의 28.8%에 비해서 평균 5%정도 증가한 수

치였다. 그러나 금년에는 다시 극동연방관구 수출의 

지리적 구조에서 한국의 비중이 28.8% 수준으로 줄

어들고 있다. 사할린 대륙붕 가스의 기본 물량 공급

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극동연방관구 수입 구조에서 한국의 비중은 일본

보다 크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이다. 물

론, 지난 3년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림 1) 그것은 한편으로 극동

지역이 중국에 종속될 것을 염려한 러시아 정부가 역

내 국가들 간 동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정책을 편 결

과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수준 및 지방 수준

에서의 러한 관계 강화의 효과였다. 그 외에도 극동

연방관구 영토 내 한국이 참여한 투자 프로젝트의 수

가 증가함에 따라 그런 프로젝트에 따른 한국 상품 

수입도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또 가격 요인도 한국 상품 수입량 증가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 2011-2012년 한국 수입품 가격이 중국

이나 일본 수입품 가격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전체 수입액이 증가되었다. 2011년 한국 상품 수입

액이 148.9%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중국 상품 

수입액은 109.7%, 일본 상품 수입액은 117% 증가했

다. 2012년에는 한국,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 

증가율이 각각 144.2%, 115.8%, 109.2%였다. 이처

럼 극동연방관구 수입 구조에서 한국의 비중이 실질

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극동연방관구 교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

그림 1. 러시아 극동연방관구의 대한국 수출, 수입, 총 교역량, 2007-2013년(천 USD)

출처 : 러시아 극동관세청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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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중국의 비중과 비교한 일반적인 자료에는 극동

지역 각 지방들의 한국과의 실제 교역 상황이 잘 나

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한국과의 교역 면

에서 각 지방들은 심한 불균형 상태를 보인다. 2010-

2013년 한국과의 교역량이 가장 많았던 것은 캄차트

카 변강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등 3개 지방이며, 한

국은 이 지방들의 대외교역에서 30%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캄차트카 변강주와 마가단주의 경우에는 

명태를 비롯한 어류 가공품 수출이 가장 많았고, 사

할린주의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이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했다. 극동지역 내 다른 지방들은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가장 크며, 사할린주의 경우에는 일본과

의 교역 비중이 가장 크다.  

극동지역 수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앞에 언급한 

3개 지방 외에 연해주의 수출에서 28-30%, 추코트카 

자치구의 수출에서 2010년 71.2%, 2012년 58.7%를 

차지했다. 한편, 수입에서 한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지방은 캄차트카 변강주 뿐이다. 결국, 러시

아 극동지역 수입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

하며, 일본과 한국은 부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몇몇 

지방의 중국 종속성은 위협적인 정도이다. 예를 들

어, 유태인 자치구와 아무르주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85-90%에 달한다. 게다가 이 두 지방

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도 90% 이상이다. 

이처럼 이 두 지방의 교역이 전적으로 중국에 집중되

어 있는 상황은 이 두 지방의 주요 수출품이 원목이

며 지리적으로 중국과 접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까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극동연방관구 소속 지방들의 대외 교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출처 : 극동지방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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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연방관구 내 지방들 가운데 한국 뿐 아니라 중

국이나 일본과의 교역이 가장 저조한 것은 지리적으

로 가장 멀리 떨어진 사하(야쿠티야)공화국이다. 사

하공화국의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에 불과하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6% 정도

이다. 사하공화국에서 채굴되는 보석, 금속, 연료 등 

지하자원은 주로 서유럽 국가들에 수출되고 있다. 한

국에 수출되는 것은 주로 공동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개발되는 석탄이다. 

극동지역의 한국과의 교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

면, 교역이 가장 활발한 지방으로 먼저 어족자원이 

풍부한 캄차트카 변강주와 마가단주 그리고 연료자

원이 풍부한 사할린주를 들 수 있고, 이어서 화물 통

과 지역인 연해주를 들 수 있다. 2012년 극동지역 전

체의 한국과의 교역에서 사할린주와 연해주가 차지

한 비중은 각각 71.1%, 18.7%였으며, 한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할린주가 각각 

82.9%와 19.0%, 연해주가 각각 6.9%와 71.1%였다. 

그리고 연해주는 한국의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방으로, 극동연방관구 전체에 대한 투자의 59%, 

즉 5천490만 달러가 투자되었다.1)

한편, 극동지역 전체의 발전이 불균등하게 이루어

진 현실 때문에 하바롭스크 변강주를 비롯한 다른 지

방들이 러한 협력에 적극 참여하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극동연방관구와 한국 간 교역구조는 

원료를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러한 교역구조

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2012년 극동지역이 한국에 

수출한 상품은 원유 및 석유제품이 73.5%, 냉동 어류

가 8.6%, 천연가스가 5.4%였다. 수입구조에서는 기

계류가 36.4%를 차지했다.2) 그런데 흥미롭게도 수입

구조에서 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2012년

에 6% 정도에 불과했다. 비록 1990년대 후반부터 감

소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자제품이 아직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는 러한 교역 구조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이처럼 극동지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

품에서 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것은 한국 

기업들의 상품 분배 구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국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 물류 최적화를 위

해 전자제품을 먼저 서유럽 항구로 운송한 뒤에 그곳

에서 다시 러시아의 항구들로 운송하고 있다. 

앞에 서술한 사항을 토대로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

국 간 교역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

저 교역이 두 세 지방에만 편중되어 지방 간 커다란 

편차를 보이는데, 그것은 지방들의 발전수준, 보유 

자원, 지리적 위치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교역 참여자의 수가 제한적이고 교역 분야도 넓

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극동지방 관

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대외교역에 참여한 무

역업체의 수는 7,039개였다. 이 수치는 아직 교역 참

여자의 수가 적다는 점을 말해준다.   

또 교역 참여자들이 양측의 전통적인 교역 분야, 

즉 극동지역의 경우 자원, 한국의 경우 기계류 분야

에 몰려 있으며, 교역 대상 다각화에 대한 관심이 이

1) �http://primamedia.ru/news/asia/17.05.2013/276631/prioriteti-koreysko-rossiyskogo-sotrudnichestva-na-dv-obsuzhdayut-vo-

vladivostoke.html

2) �러시아 극동지방 관세청. 2012 극동지역 대외경제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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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막 싹트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대외 교역이 주로 국

가 자본주의의 범위 내에서 대기업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는 사실도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러시아

의 대기업들은 전통적인 파트너인 CIS 국가나 서유

럽 국가와의 교역을 선호하고 있으며, 아직 한국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

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극동지역 무역업체의 적극

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극동지역의 대외교역은 주로 

중소업체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초기에는 주로 '보

따리상'들에 의해 교역이 이루어졌었는데, 복잡한 경

제적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정상적인 규

모와 형태로 성장하지 못했고, 따라서 극동지역은 러

한 교역에서 지역적인 주도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다. 

즉, 극동지역에는 러한 교역을 밀도 있게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기업의 관심이 확보되지 못했고, 또 관

심이 조성되었다고 해도 그 수준은 여러 가지 장벽을 

극복하기에는 불충분했다.  

한편, 한국도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대기업이 중심

이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 극동지역을 포함한 러

시아에 대한 한국 대기업의 관심도 특정 분야에만 집

중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자들은 극동지역을 

러시아의 유럽지역에 비해 지불능력이 낮고 교통 인

프라가 미비하여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못한 경제적 

이점이 없는 지역으로 보고 있다. 또 극동지역에 한

국의 기업과 파트너가 될만한 기업이 없다는 점도 교

역 확대에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에너지, 인프라, 농업, 보건, 관광, 

건설 등을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과 협

력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극동지역과 한국 간 교역 상황이 개선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대러 투자에서 극동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이고, 금액으로 환산하

면 약 9,290달러이며 극동지역 외국인 투자 총액의 

0.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3) 따라서 아직 투자 여력

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동투자 프로젝트를 

늘려 나가면 자연스럽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포

함한 교역량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상호 교역에 필요한 국제적인 수준의 제도

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고, 또 교역이 전략

적인 문제에 종속적이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2008년 러한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기 

전에는 협력의 법률적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

으며, 상업적 표준 제정 및 교역 절차 단일화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WTO 가입 

이전까지 소비에트 시스템을 유지했고, 한국도 국제 

규범에 맞게 자국의 절차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

쳤기 때문이다. 그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양국 고위급 정치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하다. 현재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만큼, 그것이 협력을 위한 투자 기반 개선으로 이어

지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될 경우 양국 교역 확대 및 

다각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극동지역과 인접 국가 간 

협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3) �제3차 러한 극동포럼에서 ‘삼각축’을 우선과제로 지정했다. http://dvkapital.ru/partner/atr_16.06.2013_5312_tretij-dalnevostochnyj-

rossijsko-korejskij-forum-oboznachil-v-prioritetakh-trekhstoronnjuju-os.html



라 승 도 (한국외대 HK연구교수)

성과 속:
러시아 영화의 종교적 이미지 

스 크 린  속 의  러 시 아

그림 1. 그리스도 구세주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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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붕괴 이후 화려하게 부활한 러시아 정교의 위

풍당당한 면모는 1997년 모스크바 도시 창건 850주

년에 맞춰 원형대로 복원된 그리스도 구세주 사원

(Храм Христа Спасителя)이 가장 잘 대변한다. 

크렘린 궁에서 멀지 않은 모스크바 도심 한 곳에 높

이 103미터로 재건된 구세주 사원은 포스트소비에

트 시대에 새롭게 형성된 모스크바 도시 공간과 상징 

풍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웅장한 위용과 

숭고한 위엄을 자랑하는 구세주 사원의 재건은 글자 

그대로 러시아 정교의 부활을 알리는 도상적 이미지

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민족

의 참회와 갱생, 통합을 상징하는 구세주 사원은 소

련 해체와 함께 종교의 자유를 되찾은 러시아인의 정

신세계와 신앙생활에서도 상징적 중심으로서 독보

적 위치를 차지한다. 예를 들면, 러시아 최대의 종교

축일인 부활절 미사가 국가수반이 참석한 가운데 집

전되는 곳도, 1918년 7월 17일 새벽 예카테린부르크

에서 볼셰비키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러시아 제국

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일가 시성식이 거행된 

곳도 바로 구세주 사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글렙 판필로프(Глеб Панфилов)

의 영화 『로마노프 황가』(Романовы: Венценос-

ная семья, 2000)는 2000년 8월 러시아 정교회가 

니콜라이 2세 일가를 공식 시성한 실제 장면을 다큐

멘터리 형식에 담아 보여줬는데, 이로써 구세주 사

원은 현대 러시아 대중문화에서도 다양한 모습과 의

미를 띠고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릭 안

드레아샨(Сарик Андреасян)의 최근 영화 『사내연

애 - 현대편』(Служебный роман - наше время, 

2011)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듯이, 구세주 사

원은 1938년 알렉산드르 메드베드킨(Александр 

Медведкин)의 영화 『새로운 모스크바』(Новая 

Москва)에서 스탈린 정권에 의해 파괴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인 후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러시아 영

화에서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처럼 구세주 사원의 영화적 이미지에서 알 수 있

듯이, 소련 해체 이후 화려하게 부활한 러시아 정교

의 새로운 위상과 의미는 특히 2000년대 푸틴 시대

에 들어와서 영화 제작 전후 과정을 통해서도 확실

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

에게 공식 축성을 받은 타티야나 노비코바(Татьяна 

Новикова)의 다큐멘터리 영화 『세르기 라도네지스

키 성자전』(Житие преподобного Сергия Радо-

нежского, 2005)이나 러시아 정교회가 축성은 물론 

홍보를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한 파벨 룬긴(Павел 

Лунгин)의 극영화 『섬』(Остров, 2006)은 러시아 

정교회가 영화 제작 과정에 관여하며 러시아 사회에 

다양한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서 지대한 역할

을 담당한 작품으로 손꼽을 수 있다. 이밖에도 러시

아 정교회는 ‘정교 영화’(православное кино)라는 

이름의 인터넷 웹사이트(www.pravfilms.ru)을 운영

하며 영화를 통해 종교적 이념의 설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로 푸틴 시대에 나온 종교 관련 영화들 중에는 

러시아 정교회와 정부의 직·간접적인 후원 아래 다

양한 이념적 목적성을 띠고 제작된 영화가 적지 않

다. 이런 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영화 가운데 하나

는 2009년에 나온 블라디미르 호티넨코(Владимир 

Хотиненко) 감독의 영화 『사제』(Поп)이다. 러시아 

정교회와 문화부가 영화 제작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

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교회와 국가의 공동 협력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극영화로 간주되고 있다. 2차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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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의 중심인물은 독일군

에 의해 점령된 프스코프 지역 ‘정교 미션’에 적극 참

여하는 한 시골 마을 사제이다. ‘성자 영웅’으로 묘사

되는 주인공 사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영화 속 사건

들은 러시아 정교회가 전쟁 당시 독일 점령군에 협력

한 배신자 집단이 아니라 점령지 주민에게 정교 신념

과 용기를 심어줌으로써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정교 

미션’에 참여한 사제들은 점령지 주민과 군인들에게 

신의 말씀을 전하고 정교 신념을 심어주는 미션으로

써 나치 독일군을 몰아내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 애국자들로 제시된다. 

따라서 영화에서 러시아 정교회와 사제들은 현실

에서 소련 당국에 의해 배신자로 낙인찍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민족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성자이

자 영웅으로 묘사된다. 또 영화에서 자아와 타자는 

아군과 적군의 대립으로 강조되기보다는 정교 신앙

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된

다. 이와 관련하여 아주 흥미로운 장면은 영화 전반

부에 마을 소녀가 주인공 사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

이다. 소녀는 교회 안에서 사제의 축복을 받으며 욕

조에 서서 물속으로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어선다. 

이때 소녀는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활

짝 웃으며 정신적 환희를 느낀 듯한 표정을 짓는다. 

이와 동시에 교회 밖에서는 독일군 병사들이 더위와 

갈증을 식히기 위해 세수도 하고 등목도 한다. 그중

에서 웃통을 벗은 거구의 독일군 병사는 물이 가득 

찬 물통을 치켜들고 자신의 머리 위로 물을 쏟아 부

으며 더위와 갈등을 한꺼번에 날려버렸다는 듯이 육

체적 희열의 표정을 짓는다. 이런 식으로 감독은 교

회 안에서 러시아 소녀가 세례받는 장면과 교회 밖에

서 독일군 병사가 세수하는 장면을 대비시켜 성과 속

의 세계를 확실히 구분 지으며 이후 자아와 타자의 

대립 구도가 어떻게 형성·전개될지도 암시한다.

하지만 이 영화는 전쟁 당시 프스코프에서 있었던 

‘정교 미션’을 둘러싼 복잡 미묘한 역사적 사건들을 

러시아 정교회의 자의적, 편의적 재해석에 따라 지나

치게 단순화하면서 정교회와 사제들을 일방적으로 

이상화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주인공 사제가 시

종일관 신념이 투철한 영웅적 행보를 보이다 마침내 

독일군에 의해 살해되어 순교하는 모습이 단적인 예

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제』의 서사 공간은 시각

적 층위에서는 물론이고 언어적 층위에서도 러시아 

정교의 종교적 이미지와 모티프로 가득 차 있다. 이

는 사제가 고대 교회슬라브어로 기도문과 예배문을 

낭송하고 교회 달력과 종교 우화들이 나오는 장면들

그림 2. 세례받는 러시아 소녀의 표정 그림 3. 세수하는 독일군 병사의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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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이런 식으로 영화는 한 편

의 완벽한 종교 드라마로 완성된다. 그리고 바로 이

러한 과정을 통해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 현대사에

서 자신들의 과거를 재해석하며 정통성을 다시금 주

장하고 나선다.     

한편 앞서 언급한 파벨 룬긴의 영화 『섬』도 호티

넨코의 『사제』처럼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 사회와 

대중 속으로 적극 파고드는 통로가 되었다. 이 영화

는 2차 세계대전 중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속죄하는 

‘성스러운 바보’(юродивый) 아나톨리 신부의 ‘변모’ 

이야기를 다룬다. 이처럼 한 평범한 인간이 과거 잘

못에 대해 고뇌하고 ‘낮은 곳으로 임하며’ 진정으로 

참회하는 과정에서 전경화되는 정신적 삶과 구원의 

주제는 러시아 정교회가 오늘날 정교 신자와 일반 대

중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부합한다. 당시 총대

주교 알렉시(Алексий) 2세와 키릴(Кирилл) 대주

교(현 총대주교) 등 러시아 정교회 고위 성직자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공식 축성을 하고 교회 홍보 계

기로 삼게 된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였다. 당시 한 

인터뷰에서 알렉시 2세는 이 영화가 신자가 아닌 사

람들까지도 신과 종교, 죄와 참회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룬긴의 『섬』은 러

시아 정교회가 영화와 TV 제작사를 열어 정교 홍보

와 미션 수행은 물론이고 종교 교육 프로그램까지 운

영하며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 중요한 전기

를 마련해주었다.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한 룬긴의 또 다른 영화는 

2008년에 나온 『차르』이다. 이 영화는 러시아 역사

에서 폭군으로 알려진 이반 4세(이반 대제 또는 뇌제

로도 불린다)와 그의 어린 시절 친구 필립 대주교를 

중심으로 성과 속의 관계를 주로 다룬다. 여기서 짐

작할 수 있듯이, 『차르』도 정교 신앙과 의식 등 다양

한 종교적 이미지와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이 점은 

영화 시작을 알리는 크레디트가 올라갈 때 나오는 종

교 벽화와 이어 본격 서사가 펼쳐지는 제1부 ‘차르의 

기도’ 장면에서부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실제로 

총 4부로 구성된 영화의 서사구조에서 1~3부는 모두 

기도나 예배 의식과 함께 시작된다. 이밖에도 영화에

는 러시아 정교의 시각 이미지에서 중요한 일부를 형

성하는 성상화가 자주 등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

할 만한 대목은 영화의 서사구조 안에서 일정한 상징

적 의미를 띠고 나타나는 금발의 어린 소녀와 그녀

가 지니고 다니는 ‘블라디미르의 성모’(Богоматерь 

Владимирская) 성상화이다. 주지하듯이, ‘블라디

미르의 성모’는 1395년 모스크바 대공 바실리 1세가 

블라디미르에서 모스크바로 옮겨와 그 앞에서 밤새 

그림 4. 『섬』의 주인공 아나톨리 신부의 모습 그림 5. 『차르』에 등장하는 ‘블라디미르의 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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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기도를 드리자 몽골-타타르 군대가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곧바로 퇴각해 버렸다는 이야기로 유명해

졌고, 그 뒤로 러시아를 보호해주는 성상화로 간주되

었다. 이 영화에서도 소녀는 ‘블라디미르의 성모’ 성

상화의 도움으로 러시아 군대를 구해주는 것으로 묘

사된다. 하지만 이후 소녀는 이반 대제가 배신자로 

낙인찍어 곰의 먹잇감으로 내모는 죄수들을 구해주

기 위해 성상화를 들고 뛰어들었다가 그들과 함께 희

생된다. 이러한 소녀의 이야기는 러시아가 이반 대

제의 형상 속에 체현된 세속 권력의 변덕과 횡포에서 

제멋대로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의 가호

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의적으로 보여준다. 소녀가 이

반 대제의 친위대에 쫓기다가 필립 대주교의 보호를 

청하는 이야기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미 안드레이 타르콥스키의 1971년 작 영화 『안

드레이 루블료프』(Андрей Рублев)에 잘 나타나 있

듯이, 또 여러모로 타르콥스키의 영화 미학 전통을 

잇고 있는 파벨 룬긴의 『차르』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듯이, 성상화는 러시아 영화의 종교적 이미지

와 메시지를 구성하는 데서 두드러지는 시각 이미지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영화는 앞

서 언급한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모티프들로 

미만해 있는 안드레이 크라프축(Андрей Кравчук) 

감독의 『제독』(Адмиралъ, 2008)이다. 이 영화에서

는 성상화가 두 차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황제 니콜

라이 2세가 러시아 흑해함대 최고 사령관으로 승진

한 주인공 콜차크(Колчак) 제독에게 수난받는 사도 

야곱의 성상화를 건네줄 때이다. 두 번째는 제독의 

탁자에 서 있는 ‘카잔의 성모’(Казанская икона Бо-

жией Матери) 성상화이다. 특히 이 성상화는 남편 

세르게이 티미료프(Сергей Тимирёв)와 이혼 후 사

실상 콜차크 제독의 아내가 된 안나 티미료바(Анна 

Тимирёва)의 초상화 이미지와 함께 제시된다. 영화 

속에서 두 이미지는 성과 속의 세계를 각각 표상하지

만, 의미론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수호자로

서의 상징적 의미를 띠면서 성과 속의 조화로운 세계

상을 암시한다. 

러시아 영화의 종교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성상화

는 슬라바 로스(Слава Росс)의 2011년 영화 『시베

리아. 나의 사랑』(Сибирь. Монамур)에서도 중요한 

의미론적 공간을 차지한다. 이 영화는 시베리아 오

지 숲 속 오두막에서 어린 손자와 함께 사는 어느 노

인에 관한 이야기다.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듯

이 살아가는 노인과 손자를 방문하는 사람은 가끔 

찾아와 손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는 바깥 세계의 

아저씨뿐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 낯선 남자 둘

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노인과 어린 손자에게 빵과 

술, 사탕, 통조림 등 먹을거리를 한 아름 내놓으며 이

것저것을 캐묻고 이곳저곳을 살핀다. 나중에 이들은 

러시아 시골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오래된 희귀 성상

화들을 몰래 훔쳐 내다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로 밝

혀지는데, 여기서도 두 남자는 노인의 오두막집 한

쪽 구석에 모셔진 오래된 성상화를 훔쳐갈 생각이었

다. 결국, 이들은 노인이 잠시 자리를 뜬 사이에 성

상화를 훔치지만, 어린 손자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

다. 이들이 성상화를 훔쳐 갔다는 손자의 말을 듣고 

노인은 성상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그는 

이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고 쓰려지면서 끝내 성

상화를 빼앗기고 만다. 그런데 이후 손자는 성상화

가 모셔진 자리에 자신이 도화지에 그린 성상화 그

림을 올려놓고 진짜 성상화나 다름없이 늘 하던 대

로 기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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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 영화는 앞서 다룬 영화들처럼 종교적 모티

프나 이미지가 그렇게 강렬하지도 다채롭지도 않지

만, 성상화 에피소드에 나타나 있는 종교적 메시지만

큼은 분명하다. 진실한 믿음을 갖고 소박한 삶에 만

족하며 사는 노인과 손자에게는 도둑들이 훔쳐간 진

짜 성상화나 손자가 그린 성상화 그림이나 똑같은 의

미를 띤다. 반면 물욕에 눈이 먼 도둑들에게 성상화

는 오직 돈과 맞바꿀 수 있는 물건으로서만 가치가 

있다. 이 영화는 폭력과 탐욕, 부패와 퇴폐로 얼룩진 

바깥 세계와 소박하면서도 금욕적이기까지 한 노인

과 어린 손자의 오두막 생활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데, 두 세계의 상징적 경계 지점이 바로 성상화를 둘

러싼 에피소드다. 도둑들이 대접하는 바깥 세계의 온

갖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않고 외면하는 노인의 모

습이나 나중에 그가 도둑들의 쇠파이프에 맞아 쓰러

지자 도둑들에게 받은 사탕을 버리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가는 소년의 모습은 바깥 세계의 물질적 삶에 대

한 거부를 암시한다. 또 영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노

인이 들개들에게 물어 뜯겨 죽기 직전 구조되고 소년

이 오두막 근처의 깊은 구덩이 빠져 고립되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구조되는 모습은 어쩌면 이들의 진

실한 신심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현대 러시아 영화의 종교

적 이미지는 러시아 정교회의 영향력 증대와 함께 점

점 더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늘날 러시아 영화

는 종교적 이미지를 통해 애국주의 등 교회와 국가의 

이념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러시아 민족정체성 확립 

과정에서도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렇다

고 종교 관련 영화가 모두 교회나 정부의 주문에 따

라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슬라바 

로스의 『시베리아. 나의 사랑』에서 알 수 있는 것처

럼,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물질만능주의와 

인간 소외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세속 세계에서 바람

직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화들에서도 러

시아 정교의 종교적 이미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림 6. �『시베리아. 나의 사랑』에서 그림 성상화 앞에 기도하는 
소년의 모습 

그림 7. �『시베리아. 나의 사랑』에서 그림 성상화 앞에 기도하는 
소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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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혜 진 (한국외대 HK연구교수)

러시아 제1의 핀 - 우그르 민족, 

모르드바인

러 시 아  민 족  이 야 기

에르쟈인 + 목샤인 = 모르드바인

러시아에는 약 2백7십만 명의 핀-우그르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중 수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민족

은 바로 모르드바인이다. 2010년 러시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에 거주하는 모르드바인은 총 744,237

명이다. 러시아를 구성하는 다른 민족과 비교해보면, 이는 러시아인, 타타르인, 우크라이나인, 바시키르인, 추

바시인, 체첸인, 아르메니아인, 아바르츠인(Аварцы) 다음으로 많은 수라고 할 수 있다. 

‘모르드바’라는 민족명은 ‘사람’, ‘남성’을 뜻하는 ‘마르드’(Мард 혹은 морд)라는 이란-스키타이 어에서 기원

한 것으로 추측된다. 6세기 고트족 역사학자의 한 책에서 모르드바인은 ‘모르덴스’(Морденс)라는 이름으로 소

개됐으며, 10세기 비잔틴 제국의 사료에서는 모르드바인의 나라를 ‘모르디아’(Mordia)라고 일컬었다. 러시아

의 경우 ‘지나간 세월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11-13세기에 집필된 여러 문헌에서 모르드바인이 자주 언급됐다.

흥미로운 것은 ‘모르드바’라는 민족은 사실 한 민족이 아니라, 에르쟈(Эрзя)라는 민족과 목샤(Мокша)라는 

민족을 통합하여 부르는 명칭이라는 것이다. 두 개의 다른 민족을 통칭하는 민족명은 역사적으로 많은 혼동을 

낳기도 했다. 12세기 어떤 사료에서는 모르드바인이 루시의 여러 공국들과 전쟁을 벌이는 등 적대적인 관계였

다고 언급된 반면, 어떤 사료에서는 모르드바 공국이 루시 공국들과 연맹을 이루며 협력관계를 유지했다고 서

술됐다. 이러한 상반된 기록은 모두 에르쟈인과 목샤인을 구별하지 않은 채 모르드바인이라고 통칭했다는 점

에서 비롯됐다. 정확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면, 에르쟈 공후인 푸르가스(Пургас)는 러시아 공후로부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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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시인 오브란 오시(Обран ош, 현재 니즈니 노

브고로드)를 지키기 위해 불가르 한과 연합했지만, 

목샤 공후인 푸레시(Пуреш)는 오히려 푸르가스와 

전쟁을 벌이며, 루시 공후와 협력했다. 단일 명칭으

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제정러

시아 시기에는 ‘모르드바-목샤’(Мордва-мокша)와 

‘모르드바-에르쟈’(Мордва-эрзя)라는 민족명을 사

용하여 이들을 구분했다. 

혁명 이후 1928년 7월 소연방 인민위원회는 모르드

바인들이 전통적으로 살던 지역(볼가 강과 벨라야 강

(р. Белая) 사이)에 ‘에르자노-목샤 자치구’(Эрзяно-

Мокшанский округ)라는 민족자치구를 건설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이 자치구의 이름은 ‘모르드바 자

치구’(Мордовский округ)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논

쟁이 많았던 민족명은 ‘모르드바인’으로 공식 단일화

됐다. 이전부터 이들은 오랫동안 한 민족으로 인식되

었기 때문에 목샤, 에르쟈라는 개별적인 민족 이름보

다는 ‘모르드바인’으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핀-우그르 민족 중 볼가-페름 소그룹에 속하는 두 

민족은 공통점만큼이나 차이점도 많이 가지고 있다. 

우선 이 두 민족은 인류학적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대

부분의 에르쟈인은 밝은색의 곱실거리는 머리카락, 

회색빛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으며, 목샤인은 피부나 

머리 색깔이 어두운 편이며, 좀 더 가는 얼굴형을 가지

고 있다. 두 민족 간의 차이는 언어학적인 면에서도 볼 

수 있다. 언어학자들은 10세기 중반 하나의 언어(우랄

어족의 핀-볼가 소그룹)에서 목샤어와 에르자어가 나

뉘었다고 본다. 에르쟈어는 러시아어에서 차용된 요

소들이 많은 반면, 목샤어는 투르크어(주로 타타르어, 

추바시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주요 거주지 역시 다

르다. 에르쟈인은 주로 모르도비야 공화국 동부인 수

라 강(р. Сура) 유역에, 목샤인은 공화국의 중심을 가

로지르는 동명의 목샤 강(р. Мокша) 유역, 그리고 서

부 지역에 살고 있다. 에르쟈인이 전체 모르드바 민족

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화국 외에도 인근

의 펜자 주, 울랴놉스크 주, 니제고로드 주, 사마라 주, 

오렌부르크 주, 타타르스탄과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

에 거주하고 있다. 

라쟌 주

니제고로드 주

추바시아 공화국

울랴놉스크 주

펜자 주

모르도비야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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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양식

모르드바인의 옛 전통가옥은 외형상 러시아 가옥

과 유사하지만, 마당 한가운데 이즈바가 위치한다는 

점, 이즈바에 굴뚝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옛 모르드바인은 가옥에 굴뚝을 만들지 않는 대신, 

작은 구멍이나 창문을 통해 연기를 내보냈다. 이웃 

민족들처럼 모르드바인 역시 나무를 사용하여 집을 

지었으며, 특히 소나무를 선호했다. 그러나 이웃 민

족인 마리인이나 추바시인들이 나무를 깎거나 조각

을 새겨 가옥 내외부를 장식하는 반면, 모르드바 가

옥에서는 이러한 장식을 많이 찾아볼 수 없다.

전통적인 모르드바 가옥은 두 개, 혹은 세 개의 독

립공간이 모여서 구성된다. 주거용(쿠드, Куд)과 세

니(Сени, 현관과 같이 이즈바로 들어가는 폐쇄된 넓

은 입구로 난방이 설치되지 않은 비주거용 공간)로 

전체 가옥이 구분되기도 하며, 주거용, 세니, 헛간으

로 구성되기도 한다. 가옥의 지붕은 보통 네 개의 경

사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르드바인은 짚으로 지붕 

위를 덮는데, 화재 시 불이 빨리 번지는 것을 예방하

기 위해서 때때로 진흙을 발라 놓기도 한다.

가옥 내부는 중부 러시아 가옥과 유사하다. 가옥 

내부에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 벽난로가 있으며, 

벽을 따라 선반들이 설치되어 있어 각종 살림살이를 

놓을 수 있게 했다. 거의 모든 모르드바 전통가옥에

서 목욕탕을 찾아볼 수 있다. 목욕탕에는 돌로 쌓아 

만든 난로와 나뭇가지 등으로 칸막이처럼 만들어 놓

은 탈의실이 있다.

모르드바인은 가옥 옆이나 맞은편에 반지하 형태

의 지하실을 만들어 놓는다. 이 지하실은 보통 두 개

의 별실로 구분되어 있는데, 화재에 대비하여 중요한 

물건들(옷, 종자 등)을 보관하기도 하고, 더운 여름에

는 여기서 잠을 자기도 한다. 

의복

모르드바인의 전통의상은 보통 흰색의 아마포나 

대마포로 만들어진다. 남녀 모두 직각 형태의 긴 셔

츠인 루바하(Рубаха)를 입고, 붉은색, 검은색 또는 

남청색으로 자수를 넣어 루바하를 장식한다. 버드나

무나 보리수나무 줄기를 짜서 신발을 만들어 신었으

며, 각반으로 신발 주위를 싸맨다. 전통의상에서도 

모르드바 전통가옥 내부(출처 : http://ink.mrsu.ru) 전통가옥 내 각종 선반과 식기(출처 : http://sucane.ucoz.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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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별로 다른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의복의 외관뿐만 아니라, 의복을 착용하는 법, 

혹은 만드는 법에서도 나타난다. 에르쟈 여성의 루바

하는 각각 가슴과 등, 양옆을 이루는 네 개의 천을 대

서 만들어지는 반면, 목샤 여성들은 하나의 천을 가

로로 접어 가슴과 등 부분을, 그리고 조금 짧은 천으

로는 양 옆구리를 가리는 식으로 루바하를 만든다. 

에르쟈 여성들은 루바하 위에 슈시판(Шушпан)이

라고 불리는 여러 무늬가 있는 긴 외투를 입는다. 에

르쟈 여성들은 유리구슬, 그리고 긴 술로 장식된 풀

라야(Пулая)를 허리 뒤에 묶는 반면, 목샤 여성들은 

이것을 착용하지 않고 띠 등으로 허리 부분을 매준

다. 에르쟈 여성들은 앞모습이 반원형의 방패 모양과 

비슷한 코코시니크(Кокошник)와 뿔 모양의 소로카

(Сорока)를 머리에 쓰는 반면, 목샤 여성들은 두건

처럼 수건이나 숄을 둘둘 감아올리기도 한다. 에르쟈 

여성과 목샤 여성의 의상 모두 다른 핀-우그르 민족

에 비해 장식이 많은 편이다. 특히 상의의 앞부분은 

금속, 동전, 유리구슬, 조개껍질 등으로 화려하게 장

식되어 있다. 이러한 의복의 특징은 1920-30년대까

지 볼 수 있었다. 

반면 모르드바의 전통남성의상은 러시아인이나 

이웃 핀-우그르 민족의 전통의상과 유사하다. 긴 셔

츠인 파나르(Панар)와 바지(폰스크트, Понскт), 허

리띠 등이 기본적인 구성이다. 

음식

모르드바인들은 예로부터 농업에 종사해왔기 때

문에 이들의 전통음식은 대부분 농산물로 구성된다. 

모르드바인은 밀이나 호밀로 만든 빵을 주로 먹는 데 

반해, 보리나 귀리가루는 음식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다. 전통음식 중 가장 일반적인 음식은 고기 국물에 

신선한 양배추를 넣어 만든 수프인 시(Щи)와 다양

한 곡물로 만든 죽, 감자이다. 죽은 일상생활에서나 

명절 때에도 즐겨 먹는 음식으로, 보통 물이나 우유, 

혹은 버터로 끓여 만든다. 간이 안 된 둥근 밀가루 반

죽을 밀어 넓적하게 늘린 다음 조각으로 잘라 고기 

술장식이 달린 풀라야의 모습(좌), 각종 여성 장식품(우) (출처 : http://www.finnougoria.ru(좌), http://babaklawwwa.narod.ru(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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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에 넣어 만든 살마(Салма) 또한 모르드바인이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이다. 

명절이 되면 모르드바인은 스메타나와 버터, 달

걀 등을 섞은 반죽으로 넓적하고 얇은 빵(레표시카, 

Лепешка)을 준비한다. 이 외에도 야채, 고기, 열매 

등을 넣은 다양한 파이를 굽는다. 축제 때 빠질 수 없

는 것이 모르드바식 블린이다. 보통 밀가루를 사용해 

얇게 구운 러시아 블린과는 다르게, 모르드바식 블

린은 밀가루뿐만 아니라 수수가루, 메밀가루, 콩가루 

등 여러 가지 곡분을 사용하여 두껍게 구워낸다. 감

자전분으로는 주로 면을 만든다. 

모르드바인은 육류 중에서도 돼지고기와 소고기

를 선호한다. 반면, 양고기와 생선은 자주 먹지 않는 

편이다. 이들은 러시아인처럼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

는데, 우유와 양젖을 많이 마시며 다양한 요리에 사

용한다. 모르드바 음식이 갖는 특징 중 하나는 양념

이나 소스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겨울에 먹을 수 있도록 각종 야채를 절이거나 발효시

킨 저장식품은 굉장히 다양한 편이다. 

그 외 모르드바 민족은 호밀가루를 물에 넣어 끓인 

후 난로에 넣어 은근하게 졸인 쿨라가(Кулага)를 즐

겨 먹는다. 잼과 비슷한 쿨라가를 만들 때 더 좋은 맛

과 향을 위해 각종 열매를 첨가하기도 한다. 전통 음

료로는 꿀로 만든 술이나 호프로 만든 푸레(Пуре), 

사탕무로 만든 포자(Поза) 등이 있다.

가정의례 & 고대 신앙

모르드바인의 가정의례는 기본적으로 출생, 결혼, 

장례로 이뤄진다. 아이의 출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머니, 할머니, 대부 혹은 대모 외에도 산파

가 맡는다. 산파는 아이가 출생한 이후 첫 주 동안 산

모와 함께 하며 아이를 축복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

을 위해 철제 소품이나 불, 물 등을 이용하여 여러 가

지 수호의식을 행한다. 모르드바인은 아이의 출생뿐

만 아니라, 아이의 첫 이가 나는 날, 첫걸음을 떼는 날, 

그리고 머리를 처음 자르는 날도 함께 모여 축하한다. 

모르드바 결혼의식의 특징은 신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결혼 전 신부는 보리수나무로 만

든 큰 통에 지참금(혼수)을 넣는 의식을 치른다. 결혼

식 전 시어머니는 미래의 며느리에게 이 통을 선물

하는데, 이때 나쁜 기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통을 미리 불로 그슬려 놓는다. 지참금을 넣는 의식

은 신부가 아닌 신부의 친척 중 기혼여성이 행한다. 

통의 바닥에는 은화를, 그 위에 둥근 빵인 카라바이

(Карабай)나 넓적한 빵인 레표시카를 넣는다. 그 위

모르드바식 블린(출처 : http://minelab505.ru(좌), http://www.finnougoria.ru ) 쿨라가(출처 : http://www.babyblog.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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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짚신 한 결례와 옷을 넣는다. 이때 신부는 그 옆에 

앉아 손수건을 손에 들고 흐느껴 울어야 한다. 결혼

의식 내내 신부는 통곡을 해야 하는데, 모르드바인

은 신부가 많이 울수록 결혼생활이 행복해진다고 믿

었다. 신부 보쌈, 혹은 부모의 동의 없이 몰래 결혼을 

하는 풍습(Самохотки, сомокрутки)도 존재했다. 

때때로 이러한 결혼은 부모의 묵인 아래 이루어지기

도 하는데, 이는 결혼에 드는 큰 비용을 부모가 부담

스러워하거나, 지불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습은 20세기 초까지 남아 있었다. 

모르드바인은 사후 세계의 존재를 믿었으며, 죽음

은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절차라고 믿었다. 또한, 사

후 세계는 이승처럼 사람들이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즐겁게 노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옛 모르드바인은 수많은 신과 정령과 조상을 섬겨

왔다. 이 중 일부분은 도모보이(Домовой, 집의 정

령), 레시(Леший, 숲의 정령), 보댜노이(Водяной, 

물의 정령) 등 러시아인이 믿었던 정령들과 통합되

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태양, 천둥 번개, 석양, 바람 

등 자연현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이러한 

이교도적인 신앙은 20세기 중반까지도 러시아 정교

와 공존했다. 

*    *    * 

에르쟈인과 목샤인은 별개의 독립된 민족이지만, 

언어적, 민족적 근접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기간 

한 영토에서 거주해 왔다. 이러한 환경은 비록 타민

족이 붙인 이름이지만 ‘모르드바인’이라는 단일한 민

족명을 탄생시켰으며, 모르드바인이라는 지역정체

성, 그리고 국가정체성을 구축시켰다. 1980년대 말

부터 민족의식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모르드바인이

라는 단일 민족명을 계속 사용할지에 대한 문제가 수

면 위로 떠올랐으며 개별 민족명을 사용하자는 움직

임이 거세졌다. 이러한 논쟁에도 오늘날까지 모르드

바 민족, 모르도비야 공화국은 굳건히 존재하고 있

다. 이는 에르쟈인, 그리고 목샤인이 개별적인 민족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각자의 문화를 부흥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동시에 모르드바인으로 공존

해 온 역사를 인정하고 ‘모르드바 문화’가 두 민족의 

전통문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융합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신부의 지참금을 통에 넣는 의식 
(출처 : http://sucane.ucoz.net)

결혼식 때 신부가 쓰는 
 모자인 판고(Панго)  

(출처 : http://turan.info.ru)

숲의 정령에게 바치는 의식(출처 : http://folksland.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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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Tips(1)김 민 수(한국외대 HK교수)

러시아어 동사 유의어(2)*

1. выполнять, исполнять 
이행하다, 수행하다, 완수하다 

(1) выполнять (완 выполнить) 

① 어떤 일을 수행하다 

• выполнять работу/ заказ/ задание 등

- Все студенты выполнили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 Он выполняет всё, что задаёт ему начальник. 

② 결정된 사항, 규정 등을 이행하다 

• выполнять план/ программу/ обязательства/ решения/ правила 등  

- Он полностью выполнил свой годовой план уже за месяц до конца года. 

- В огнеопасном месте надо выполнять все правила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й охраны. 

③ 약속, 요구사항, 권고, 부탁 등을 실행하다 

• выполнять поручение/ обещание/ команду/ просьбу/ клятву 등

- Я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выполню вашу просьбу. 

- Больному надо точно выполнять советы врача. 

④ 불완료상만 

* �2013년 여름호부터 우리말로는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되지만 러시아어에서는 의미나 격지배 구조 등이 서로 다른 동사(пароним, 類義

語)들을 제시한다. (참조: Э.И. Амиантова и др. Словарь-справочник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вып. 1 - глагол. МГУ. 
1970.; О.В. Вишнякова. Словарь паронимов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Русский язык. 1984. 등)

1. выполнять, исполнять
2. давать, отдавать
3. действовать, влиять
4. договариться, соглашаться
5. достигать, добиваться



러시아어 Tip

63

•выполнять функцию/ роль 등

- Этот аппарат во время операции выполняет функции лёгких. 

- Для меня большая честь выполнять роль модератора на этом заседании. 

(2) исполнять (완 исполнить)

① (노래, 춤, 음악 등)을 공연하다 

• исполнять танец/ песню/ музыкальн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роль (в спектакле) 등

- На фестивале дети исполняли русские народные танцы. 

- Все основные роли в спектакле исполняли опытные актёры. 

② 약속한 것, 희망하는 것 등을 실행하다, 이행하다

• исполнять желание, просьбу, обещание, приказ, клятву 등

- Девушка исполнила просьбу друзей - спела новую песню. 

- Он всегда с готовностью исполняет сказанное. 

③ исполнять обязанность 직무, 직책을 수행하다

→ и.о. президента 대통령 직무 대행 =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 выполнять, исполнять 

a. �выполнять와 исполнять는 ‘약속, 요구, 권고, 부탁 등을 이행하다, 실행하다’는 의미에서 동의적이

며 교체 가능하지만, 현대 노어에서는 그 의미를 표현하는데 выполнять가 선호된다. 

- У меня к вам просьба, которую, надеюсь, вы выполните (исполните). 

b. �그러나 выполнять ‘① 어떤 일을 수행하다, ② 결정된 사항, 규정 등을 이행하다’ 그리고 ‘권고된 사

항을 실행하다’는 의미는 исполнять로 대체하여 표현될 수 없으며, исполнять ‘① (노래, 춤, 음악 

등)을 공연하다’는 의미는 выполнять로 대체하여 표현될 수 없다.  

2. давать, отдавать 
주다 

(1) давать (완 дать) [что кому] ~을 ~에게 주다

- Дай мне на минутку твою ручку.

- Когда мама давала нам деньги, мы тратили их на кино. 

(2) отдавать (완 отдать) [что кому] 

① 한시적으로 빌렸던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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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Я уже отдал ему книгу, которую я брал у него. 

- Она часто занимала у меня деньги, но всегда аккуратно отдавала. 

② 자신의 것을 남이 가지도록 주다

- Он купил себе мотоцикл, а свой велосипед отдал младшему брату. 

- Комплекты старых журналов мы отдали в домовую библиотеку. 

③ [что кому, что инф. 또는 куда] 특정 과정을 거치도록 물건을 맡기다

•  отдавать диссертацию переплетать (/в переплёт), отдать визу продлить (/в продление), от-

дать костюм почистить (в химчистку), отдать вещи на хранение

- �Каждому проживающему в гостинице в день приезда следует отдать паспорт на прописку. 

- Отдайте почистить и погладить ваш костюм в химчистку.

※ давать, отдавать

a. �давать와 отдавать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는 의미에서는 동의적이다. 그러나 ‘누구에게 무엇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빌려주다’, ‘자잘한 물건이나 큰 가치가 없는 물건을 가지도록 주다’, ‘임금이

나 구매한 물건 등 특정 조건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것을 주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데는 давать가 사

용된다. 무엇에 쓰도록 돈을 주는 것도 давать로 표현한다. 

•  дать машину съездить за город, дать книгу почитать

- Отец дал сыну денег на кино и на мороженое. 

- Дай мне какую-нибудь газету завернуть вещи. 

b.  그러나 ‘한시적으로 빌렸던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다’, ‘특정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물건을 넘겨주

다’, ‘특정 과정을 거치도록 물건을 맡기다’는 의미는 отдавать로만 표현된다. 

- Он дал мне книгу почитать. Я должен отдать её сразу, как прочту. 

- Сын вырос, и мы отдали все его игрушки детям соседа. 

3. действовать, влиять 
작용하다, 영향을 주다

(1) действовать (완 подействовать) [на кого-что]

① 누구, 무엇에 작용하다

- Тихая песня успокаивающе действовала на настроение. 

- Никотин и смола вредно действуют на лёгкие и желудок. 

② 인상을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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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Музыка действует на всех, независимо от характера и образования человека. 

- Книга на меня подействовала, хотя со многим я не согласен. 

③ 필요한 결과를 불러오다

- Лекарство подействовало, больному стало лучше. 

- Ласковый тон подействовал, мальчик всё рассказал матери. 

(2) влиять (완 повлиять) [на кого-что]

① 사람의 시각, 성격, 운명, 세계관에 작용하다

- Этот человек всегда влияет на тех, к кому обращается. 

- Учитель влияет на психический и моральный облик своих учеников. 

② 불완료상만: 어느 정도 장시간 동안 누구, 무엇에 작용하다

- Учитель объяснил, как влияют солнечные лучи на рост растений. 

- Природные условия, несомненно, влияют на внешний облик человека. 

③ 주로 완료상만: (사건, 사실이) 누구에게 작용하여 직접적인 반응을 일으키다

- Смерть дочери так повлияла на неё, что родные первое время опасались за её жизнь. 

④ 그 어떤 (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다 

- Реорганизация завода неизбежно повлияет на весь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процесс.

※ действовать, влиять

a. �действовать와 влиять는 ‘~에 작용하다’는 의미에서 동의적이다. 그런데 действовать는 ‘직접적인 

반응을 초래하다’는 뉘앙스를 가지며, влиять는 ‘감정, 지성, 성격에 대한 작용, 사람이나 사물에 대

한 장기적이고 강한 작용’이라는 의미가 핵심적이다. 

- Пересадка губительно подействовала на растения. (직접적인 반응)

- Здешний климат положительно влияет на рост растений. (장기적인 작용)

b. �действовать와 влиять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사실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경우, ‘~에게 작용하여 

직접적인 반응을 일으키다’는 의미에서 동의적이다. 

- Это сообщение сильно подействовало на него. (повлияло 교체 가능)

- Его спокойный тон сразу подействовал на неё. (повлиял 교체 불가)

- Грубость всегда угнетающе действует на меня. (влияет 교체 불가)

4.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соглашаться 
합의하다, 동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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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완 договориться)

① [с кем о чём, до чего] 논의의 결과로 합의, 상호이해에 이르다

- Мы долго обсуждали план работы и в конце концов обо всём договорились.

- Оставим этот разговор, всё равно ни до чего не договоримся. 

② [с кем о чём, инф., что절] 그 어떤 행위의 시간, 장소 등 조건을 정하다

- Мы договорились встретиться в семь часов. 

- Почему ты молчал, когда мы договаривались о расписании, а теперь жалуешься? 

- Они договорились, что будут помогать друг другу. 

(2) соглашаться (완 согласиться)

① [на что, инф., что 절] ~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주다, 허가하다, 부정하지 않다

- Больной не соглашается на операцию. 

- Он согласился остаться дома. 

② [с кем-чем в чём, 종속절] ~의 시각에 공감을 표하다, ~의 의견이 옳다고 인정하다

- Ваши доводы не убедительны, я не могу согласиться с вами в этом вопросе.

③ 그 어떤 불쾌한 것을 용인하다, 믿다

- Я никогда не соглашусь с тем, что он предатель. 

※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соглашаться

a. �договариваться와 соглашаться는 ‘어떤 문제에 대해 단일한 의견에 도달하다, 동의하다’는 의미에

서 동의적이다. 

b.  그러나 договариваться는 양방향적인 행위, 상호 동의를 의미하며, соглашаться는 일방의 동의, 

인정을 의미한다. 

- �Преподаватель предложил студентам поехать на экскурсию, они с радостью согласи-

лись. 

- Преподаватель договорился со студентами о дне экскурсии и месте сбора. 

5. достигать, добиваться 
목표에 도달하다, 달성하다 

(1) достигать (완 достигнуть 또는 достичь) [чего] 

① 이동하여 어떤 지점에 도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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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 полудню алпинисты достигли вершины горы. 

- Лодка достигла берега моря.

② 규모, 무게, 온도 등이 어떤 수준에 도달하다

- Рыба достигала двух метров в длину. 

- В древности философия достигла наиболошего расцвета в Греции и Риме. 

③ 긍정적인 결과에 도달하다, (사물이 아닌 그 무엇을) 획득하다

- Кинематограф достиг совершенства в показе человеческих переживаний. 

- Стороны достигли соглашения по вопросу о культурном обмене. 

(2) �добиваться [чего, чтобы 절] ~을 집요하게 추구하다, ~을 달성하려 노력하다 (완 добиться) [чего, что 

절] 추구하던 바를 얻다, 달성하다 

- Рабочие добивались повышения зарплаты. 

- Директор добивался того, чтобы в снабжении заводов не было перебоев. 

- Страна добилась назависимости. 

- Студент добился того, что ему дали академический отпуск. 

※ достигать, добиваться

a.  достигнуть와 добиться는 ‘그 무엇을 얻다, 획득하다’는 의미에서 동의적이다. 그러나 достигнуть

는 노력 여부와 무관하게 그 무엇을 얻게 된 사실을 지시하며, добиться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인 행위, 노력이 있었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 �В результате долгой и упорной борьбы женщины в большинстве стран добились рав-

ноправия. 

b. 동사파생 명사나 행위 의미 명사는 동사 добиться와 함께 사용된다. 

- Он добился на другую работу. 

c. 일부 명사는 두 가지 동사 모두와 연결될 수 있다.

•  достигнуть/ добиться соглашения,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результата, желаемого эффекта, 

успехов, своей цели 등.

d.  불완료상 достигать는 ‘그 무엇을 획득하다, 얻다’는 의미이며, добиваться는 ‘그 무엇을 얻거나 달

성하기 위해 노력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достигать는 행위 반복 의미만 표현할 수 있을 뿐, 행위

의 지속 의미는 표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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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변경 관련 대화

А : �Я полагаю, что нашу беседу лучше всего начать с обсуждения изменений общих положений на-
шего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тракта

Б : �Полностью поддерживаю Ваше предложение.
А : �Поскольку ваша компания выступила инициатором, я попрошу Вас озвучить те пункты, которые 

на Ваш взгляд следует скорректировать.
Б : �Ранее мы направили Вам письмо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поменять условия оплаты поставок с аккре-

дитива на предоплату в размере 40% от стоимости товара с уплатой остальных 60%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по приходе груза. Также мы хотели бы внести пункт о том, что оплата банковских услуг 
за пределами территории продавца также производится покупателем.

А : �Мы получили Ваши предложения. Что касается второго пункта, то мы готовы рассмотреть его. 
Мы понимаем, что данное изменение связано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валют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 Рос-
сии. А вот согласиться с Вашим первым предложением трудно.

Б : �Что Вас смущает в нем?
А : �Видите ли, предоплата будет означать, что нам нужно будет изъять из оборота довольно боль-

шую сумму средств на длительный период. Ведь товары будут два месяца в пути, потом нам 
потребуется время для их продажи. Вернуть вложенные средства мы сможем только по проше-
ствии как минимум 3-4 месяцев, а если говорить более реалистично – по прошествии 6 месяцев. 
В настоящей ситуации такое условие весьма нежелательно.

Б : �У вас есть встреч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

А : 저는 우리 대화를 먼저 종합계약서 총칙 변경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만 어떤지요?  
Б :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А : 귀사가 제안자이니 귀측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Б :  전에 우리가 대금을 신용장 지불에서 상품 가격의 40%를 선불로 지불하고 나머지 60%는 상품 도착 후 한 달 이

내에 지불하는 것으로 지불 조건을 변경하는 제안을 서신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공급자 영토 
바깥에서의 은행 서비스 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 원합니다. 

А :  귀사의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변경이 러시아 내 외환관리와 관
련된 것이라는 점 이해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안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Б :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А :  아시다시피 선금 지불을 위해서 우리는 운영자금에서 대규모 금액을 장기간 지출해야 합니다. 상품 운송에 두 

달이 소요될 것이고, 그 후에도 상품 판매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입된 자금을 최소 3-4개월이 
지나야 회수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말해 6개월은 지나야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그런 조건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Б :  그럼 무슨 대안이 있는가요?

러시아어 Tips(2)김 민 수(한국외대 HK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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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으로부터 시작하다 начать с чего,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 начать с нуля, начать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무

엇부터 시작할까? С чего начать?, 모스크바 구경을 붉은 광장에서부터 시작합시다. Начнём экскурсию по 

Москве с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2. �총칙, 개요 общие положения, 협약의 총칙과 조건 общие положения и условаия договора, 러시아연

방 헌법 총칙 общие положения конституции РФ

3.  제안 предложение, 대안 встреч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контрпредложение, 청혼 (брач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женитьбы), 거래 제안 коммерческое предложение, 수용할 수 없는 제안 неприемлемое предложе-

ние, 제안을 거절하다 отвергнуть предложение, отказаться от предложения, 제안을 철회하다 сни-

мать предложение, 당신의 제안을 숙고해 볼 것이다 Я обдумаю ваше предложение. 

4.  지불 조건 условия оплаты/ платежа, 공급 조건 условия поставки, 가격 조건 ценовое условие, 노동 조건 

условия труда, 대출 조건 условия кредита, 임대 조건 условия аренды, 고용 조건 условия найма

5.  신용장 аккредитив, 신용장 개설(발급) 은행 банк, открывший(выдающий) аккредитив, 신용장 개

설 통지 авизо об открытии аккредитива, 신용장 지불 은행 банк, произовдящий выплату по ак-

кредитиву, 화환 신용장 товарный аккредитив, оплачиваемый при предъявлении отгрузочных 

документов, 클린 신용장 товарный аккредитив, оплачиваемый без предъявления отгрузочных 

документов  

6.  선불 предоплата, 선불 카드 карта предоплаты, предоплаченная картa, 충전 가능 선불 카드 предо-

плаченная карточка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пополнения кредита, 선불을 받고 일하다 работать на основе 

предоплаты

7.  외환관리 валютн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외환관리법 закон о валют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환율관리 регу-

лирование валютного курса

8.  운영(회전) 자금 оборот, 거래(액) торговый оборот, 총 거래액 валовой оборот, 자본 유통 оборот капи-

тала, 금전 유통 사이클 цикл оборота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9.  상품 товар, 팬시 상품 галантерейныe товары, 상품을 배송하다 доставлять товары, 택배기사 доставщик 

товаров на дом, 상품 재고 запас товаров, 상품의 바코드 линейчатый(штриховой) код товара, 생활용품 

бытовые товары, 학용품, 문구 концелярские товары, 여성용품 코너 отдел товаров для женщин

10.  투자하다 вложить капитал (средства), 투자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е, инвестиция, 투자 수익 доход от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고정자산 투자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я в основные средства, 설비 투자 капиталов-

ложения в оборудование, 투자 컨설턴트 консультант по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ям, 투자 회수율 коэффи-

циент окупаемост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투자 감가상각 기간 срок амортизаци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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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성 우 (한국외대 HK교수)

1648년 모스크바 소금 봉기

음 식 문 화  탐 방

그림  1. 소금시위(1648) (출처: www.yandex.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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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15대 임금 광해군이 어렸을 때, 선조는 “최고

의 반찬감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은 적이 있다. 이

때 광해군은 소금이라고 답하면서 소금이 없으면 백 

가지 음식 맛을 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물론 선

조와 광해군의 대화 내용은 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광해군이 한 답변을 들으면, 

그가 어릴 적 매우 총명하고 학식이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소금은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손님환대를 뜻하는 러시아어 ‘빵

과 소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금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행하는 ‘경작과 채집’이라는 태생적 경제활동에

서 채집을 대표하는 음식이자 식재료이다.

러시아에서도 소금과 관련된 이야기나 속담이 너

무나 많지만, 이곳에서는 17세기 러시아 모스크바에

서 발발한 소금 관련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금

을 포함해 음식과 관련된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흔히 

등장하는 이야기이다. 18세기 초 보스톤의 빵 시위, 

18세기 후반 보스톤의 차 시위, 19세기 전반 뉴욕의 

밀가루 시위, 19세기 러시아 감자 시위, 20세기 초 일

본의 쌀 시위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사

건들의 공통점은 음식과 관련된 가격인상이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관리들의 압제

와 폭압, 부패에 따른 국민들의 비참한 삶을 해결하

지 못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러시아 역사에서 1648년 ‘모스크바 폭동’(М

осковское восстание 1648)으로 알려진 ‘소금 봉

기’(Соляной бунт)는 정부 조세 정책의 변화 때문

에 발발했다. 16세기말과 17세기 초 류리크 왕조의 

붕괴와 폴란드의 군사적, 왕위계승 문제 개입에 따

른 ‘혼란의 시기’(Смутное время)를 극복하고 새로

이 로마노프 왕조를 출범한 러시아는 국가 발생 초기

에 극심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소금 봉기의 

직접적 원인은 열악한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세

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변화된 조세 정책으로 인해 

소금세가 올라 소금 가격이 폭등하자 모스크바 시민

들은 백성들을 갈취한 탐관오리들을 살해하는 등 물

리적 폭력을 행사하며 거세게 저항했다. 시민들 중에

는 수공업자, 농노들, 근위병들도 포함됐었다.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은 세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들의 불만이었지만, 이전부터 국민들의 불만은 고조

됐었다. 짜르 알렉세이 치세 초기에 모로조프와 그

의 장인 밀로슬라프스키(Илья Данилович Мило 

славский, ? ~1668)는 짜르 알렉세이의 측근으로

서 정사는 돌보지 않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국민들

의 증오감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1648년 6월 1일 키예프 삼위일체 수도원에서 모스

그림 2. 보리스 모로조프 (출처: www.yandex.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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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바로 돌아온 짜르 알렉세이에게 모스크바 시민들

은 자신들의 비루한 삶을 해결해줄 것을 탄원하지만, 

짜르의 근위대들은 시위 군중들을 강제로 해산했다. 

격노한 시민들은 다음날 크레믈린 궁으로 몰려가 부

패한 관리들의 처벌을 요구하는데, 처벌대상 관리들

은 모스크바 시장 플레쉐예프(Леонтий Степано-

вич Плещеев), 조세정책 발안자 치스토이(Назар 

Чистой), 짜르 알렉세이의 일급 참모 보리스 모로조

프(Борис Морозов), 모로조프의 참모이자 폭정의 

행동대장 트라하니오토프(Пётр Тихонович Тра-

ханиотов, ?~1648) 였다. 고조된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었던 짜르 알렉세이는 플레쉐예프와 트

라하니오토프를 처형했다. 이 와중에 시민들의 불만

이 가장 컸던 플레쉐예프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처형

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시민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

다. 그의 시신은 참혹하게 갈기갈기 찢겨져 거리에 팽

개쳐지기도 했다. 부패의 몸통이었던 짜르 알렉세이의 

참모 모로조프는 권력무대에서 퇴장해 볼로그다 근처

의 키릴로프 수도원으로 추방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성난 군중들은 크레믈린 주변

의 키타이고로드와 벨르이고로드로 몰려가 방화를 

일삼아 약 20,000채의 가옥이 화재로 피해를 입고, 

약 1,800명이 목숨을 잃었다. 

급료 인상, 책임자 처벌 요구가 부분적으로 받아들

여지고, 짜르가 모로조프를 시베리아 수도원으로 추

방하기로 약속하면서 공정한 법제도의 구축을 위해 

젬스키 소보르의 개최를 알리자, 시위의 강도는 점차 

누그러지면서 해결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다. 하지만 

사태의 해결을 위해 모인 젬스키 소보르에서 시민들

의 불만과 요구를 해결하기보다는 기득권 세력이 자

신들의 권리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돼, 오히려 봉

기의 주동자들이 체포되는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에 가서는 농민들의 삶을 더욱 옭아매는 울로줴니예

(Уложение) 법전이 1649년 제정됐다. 이 법전으로 

그림 3. 소금시위(1648)  
(출처: www.yandex.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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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러시아에서 농노제가 고착되는 계기가 됐다. 하

지만 소금 시위가 단발적인 봉기로만 끝나 실패한 사

건으로 결론난 것은 아니다. 이후 발생하는 1662년 

‘동전 폭동’과 ‘스젠카 라진의 봉기’는 이 소금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발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소금 봉기가 발발한 당시에 소금에 절인 생선은 러

시아인의 주된 음식이었다. 생선은 기독교 수용이후 

육식금지기간이 설정돼 육류를 섭취하기 어려울 때, 

고기의 대체음식으로 러시아인들에게 각광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토 확장에 따라 러시아인의 생활권이 

확대돼 발트 해와 카스피 해 등지로 진출이 가능해지

면서 러시아인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음식이다. 부족한 

국고를 보충하기 위해 실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에 세

금을 부과해 결국 국민들의 고통과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정책은 어디에서든 환영받지 못한다. 비록 결

과적으로 보면 시위에 참여한 국민들의 요구가 제대

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부나 

사리사욕에 물든 관리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1648년 모스크바 소금 시위가 조금은 말해주고 있다

고 하겠다. 

그림 4. 소금 시위 주동자 처벌 
(출처: www.yandex.ru)

그림 5. 협상이 결렬된 후 시위를 논의하는 
시민들 (출처: www.yandex.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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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 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사라져가는 검은 황금과 순록의 땅, 
한티만시스크(Ханты-Мансийск)

가볼만한 곳

서시베리아 평원을 가로지르는 생명의 젖줄 오브(Обь) 강 – 가장 큰 지류인 이르티시(Иртыш) 강을 합하면 

수원지인 알타이 산맥부터 북극권의 카라 해까지 그 길이만도 5천 킬로미터가 넘는 세계 5위의 강이다. 굽이굽

이 휘어 흐르는 곳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 삶의 이야기를 간직한 곳! 그 강의 중류에 오래 전부터 자연과 더불

어 사이 좋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한티(Ханты)족과 만시(Манси)족이다.

각자의 언어로 ‘사람’이라는 뜻의 한티족과 만시족은 청동기시대부터 오브 강과 이르티시 강이 합류하는 지

점에서 사냥과 어업을 하고 순록을 기르며 살아가던 유목민족이다. 여름에는 북쪽 툰드라 지역에 살다가 겨울

에는 남쪽 지역으로 내려와 반(半)유

목생활을 하던 이들이 자신들의 이

름을 딴 행정구역을 갖게 된 시점은 

1930년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

국, 즉 소련시기이다. 하지만 이 조치

는 연방정부의 통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한 것이었을 뿐 이들의 민족자

치나 다양성을 고려해 취한 것은 아

니었다. 당시에는 한티족과 만시족을 

폄하하는 명칭으로 사용됐던 ‘오스챠지도출처 : wiki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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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와 ‘보굴’이라는 이름을 따서 ‘오스챠크-보굴 민족

구(Остяко-Вогуль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округ)’

로 지정됐는데, 지금의 ‘한티-만시 자치구(Ханты-

Мансий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가 된 것은 40

년도 채 되지 않았다. 1) 그 이름의 역사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자유로이 툰드라의 자연 속에 살던 한티

족과 만시족은 러시아인이 통치하는 동안 온갖 고초

를 겪었다.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을 숭배하던 이들은 

18세기 표트르 대제의 강제적인 개종 원정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쳐야 했고, 내전 이후에는 소비에트화

와 집단화 과정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숨겨야만 했

다. 그러나 시련은 이들을 더욱 강하게 했다. 주물과 

숭배장소가 화염에 휩싸이고 폐허가 돼도 이들은 자

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민요 형태로 남기며 민족의 정

체성을 보존했다. 이후 소연방 해체와 함께 다시 부활

한 민족문화는 현재 한티-만시 자치구의 행정수도인 

한티만시스크(Ханты-Мансийск)에서 그 전통을 찾

1)　�1930년 Остяко-Вогуль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округ → 

1940년 Ханты-Манси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округ → 

1978년 Ханты-Мансий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 2003년 

Ханты-Манси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округ - Югра

아볼 수 있다. 

그 중, ‘성스러운 장소’라는 뜻의 한티-만시 민속박

물관 ‘투룸마(Торум Маа)는 한티-만시족의 전통 생

활상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다. 1987년 개

관한 이 야외민속박물관에는 한티-만시족이 사용하

던 도구, 의상, 교통수단 등이 전시돼 있다. 뿐만 아

니라, 순록 가죽과 장대를 이용해 만든 삼각뿔 모양

의 전통 천막집 -춤(чум)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집도 

볼 수 있다. 19세기 초, 한티족 마을을 여행하며 원주

민과 함께 지냈던 프러시아 지리학자 아돌프 에르만

조차 쐐기풀로 만든 옷감에 수를 놓은 한티족의 웃옷

과 커다란 활, 보기 좋게 조각된 매머드 상아 파이프, 

별들의 움직임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장치, 난해한 암

산을 요하는 계산 능력 등에 감탄했다고 하니 그들의 

삶의 지혜가 예사롭지 않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우

리나라의 서낭당 나무처럼 색색의 실이 묶여있는 나

무와, 마을어귀 장승과 매우 흡사한 형상물들을 이 

곳에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티-만시족도 곰

을 숭배하는 토테미즘과 나무에 색실을 달아 소원

을 비는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이 먼 툰

한티-만시 자치구 문장 / 한티만시스크 시 문장
그림출처 : wiki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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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 땅과 우리나라가 가까운 이웃이 된 느낌이다. 소비에트 시절

에는 금지됐던 이러한 문화가 현재는 ‘한티만시스크 민족센터’에서 

계승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티-만시 민족들은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민속춤과 전통놀이, 민족언어 등을 가르침으로써 자신

들의 정체성 교육에 힘쓰고 있다. 실제로 인구 약 150만 명의 한티-

만시 자치구는 설립 당시 한티와 만시족이 약 20%에 달했으나, 현

재는 전체 인구의 약 2%에 지나지 않는다. 오브 강과 우랄 산맥 사

이에 철도가 놓이고, 대형유전 탐사 작업이 진행되면서 러시아인

들이 이 지역에 대거 유입된 사실이 큰 이유가 된다. 더욱이 순수 

한티족과 만시족은 점점 사라지고 요즘 태어나는 후속세대들은 혼

혈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에게 한티-만시 자치구는 러시아에서 석유를 가장 많

이 생산하는 곳으로 더 유명하다. 한 때 한티-만시 자치구를 위성

사진으로 보면 유전에서 나오는 불기둥 때문에 그 지역이 붉은 색

으로 보인다고 했을 정도로 러시아 내 석유와 가스생산량 1, 2위를 

차지하는 곳이었다. 이 곳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러시아 전체 생산

량의 57%에 달하고, 세계 원유 생산량의 7%에 달한다. 때문에 인

구 수로만 보면 자치구 설립 당시에 비해 14배 이상이 증가했고, 1

인당 월평균 소득도 5만 루블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높았다. 그래

서일까? 소수민족의 이름을 딴 지명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한티만

시스크의 건물들은 다른 러시아 도시들보다 유난히 현대적이고 색

감도 다채롭다. 몇 해 전 블라디보스톡 시가 발표한 ‘러시아 내 살기 

편안한 도시 100위’에서 한티-만시 자치구 내의 도시 수르구트(С

ургут)와 니즈네바르톱스크(Нижневартовск)가 각각 1위와 4위

를 차지한 것도 이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듯 하다. 한티-만시 자

치구는 최근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이용해 러시아 굴지의 석유기

업 방문 코스와 석유 시추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오일투어’ 관광상

품도 내놓았다. 니즈네바르톱스크에는 석유전문가학교까지 생겨 

이곳에서 미래의 석유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한 이색 관광상품도 좋지만, 이 지역의 주

인이었던 툰드라의 소수민족 한티-만시족에 대한 관광상품이 더욱 

한티-만시 야외민속박물관
(Музей хантов и манси Торум Маа) 

이동식 천막집 - 츔 
한티-만시족의 수공예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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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이미 러

시아내 많은 소수민족들이 점차 소멸돼가고 있고, 그

들의 언어와 문화, 전통이 잊혀져 가고 있다. 이것은 

비단 러시아의 손실만이 아니라, 인류의 위대한 재

산을 잃는 셈이다. 국내의 한 방송사에서 촬영한 한

티족의 삶을 ‘최후의 툰드라’라고 이름 붙인 것도 다

시 곱씹어 생각해볼 만하다. 3일에서 최대 보름까지 

이어진다는 성대한 곰 의례 축제, 사슴사육자의 날

에 펼쳐지는 사슴썰매 경주, 러시아인과 다르게 익히

지 않고 날로 순록고기를 먹는 한티-만시족의 모습

은 머지않은 훗날 영상과 문헌기록에서만 볼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서로 다른 민족이지만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이웃하며 살아온 순수한 자연 속 사람들, 

이제 그들이 새로이 하나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한티-만시 자치구’에서 러시아의 또 다른 모습, 인류

의 숨은 보석을 더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기를 희망

해본다.

참고자료

www.admhmansy.ru

EBS 세계테마기행 -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우랄을 

가다!

샤먼의 코트, Anna Reid, 미다스북스, 2003.

시베리아 원주민의 역사, James Forsyth, 솔, 2009.

‘한티-만시의 불편한 진실’, 최우익, Russia•CIS 

Focus 제163호, 2012

한티만시스크의 러시아정교 성당 / 도심에 즐비한 현대식 건물들
사진출처 : www.admhmansy.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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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방 학술대회 안내

본 HK연구사업단의 연구 대상인 러시아 83개 연방주체와 관련하여 최근 러시아 지방 학계의 관심사가 무엇

인지 파악하는 한편, 국내 연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러시아 지방도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학술대

회를 소개한다. 러시아 지방의 학술 동향은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글로벌화와 글로컬화가 
진행 중인 오늘날 러시아 지방의 학술적 관심사 및 동향 파악은 러시아를 더 심도 있고 균형 잡힌 관점으로 이
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013년 12월

XXXII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Система ценностей современ-
ного общества», «ЦЕНТР РАЗВИТИЯ НАУЧ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2 декабря 2013 
года, г. Новосибирск.

주최: 학술협력 발전 센터 (노보시비르스크)

제목: 현대 사회의 가치 체계

일시: 2013. 12. 2

주제: �1. 현대 지식 세계의 인도주의 양상, 2. 예술, 음악, 문화의 현대적인 문제, 3. 정치학의 정치 이론, 역사 및 방법론, 4. 

러시아 시민 사회 : 과거와 현재, 5. 경제 사회학 및 인구 통계학 

  

XIX Международная заоч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Научная дискуссия: во-
просы филологии, искусствоведения и культурологи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центр науки и об-
разования», 10 декабря 2013 года, г. Москва.

주최: 과학교육 국제센터 (모스크바)

제목: 학술적 토론: 문헌학, 예술학 그리고 문화론의 제 문제

일시: 2013. 12. 10

주제: 1. 미술사학, 2. 문화론, 3. 문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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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Общество в эпоху перемен: фор-
мирование новых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АРАТОВСКИЙ ГОСУДАР-
СТВЕННЫЙ ТЕХН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 АКАДЕМИЯ БИЗНЕСА», 12 декабря 
2013 года, г. Саратов.

주최: 사라토프 국립대, 비즈니스 아카데미 (사라토프)

제목: 변혁 시대의 사회: 새로운 사회-경제적 관계 형성

일시: 2013. 12. 12

주제: 1. 위기에 처한 현대 기업의 사회-경제적 발전 문제, 2. 사회적, 철학적 연구의 주요 접근법, 3. 현대 사회의 정보 기술

  

2014년 1월

V Международная интернет-конференция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индустри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и 
туризма», «ФГБОУ ВП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 учебно-науч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комплекс», с 28.01.2014 г. по 25.04.2014 г., г. Орёл.

주최: 오룔국립대학교 교육·과학·생산 단지 (오룔)

제목: 접객 및 관광 산업 발전 전략

일시: 2014. 1. 28 - 4. 25

주제: �1. 레스토랑, 호텔 및 관광 사업 마케팅과 관리, 2. 접객, 관광 분야 교육 및 전문가 재교육 문제, 3. 관광과 지역 역사: 

문제점과 전망, 4. 스포츠 관광 개발의 문제점, 5. 레스토랑, 호텔 및 관광 사업의 현대 정보 기술 사용

2014년 02월

X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Иноязыч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 совре-
менном мире», Московски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Кафедра русско-
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4 - 5 февраля 2014 года, г. Москва.

주최: 모스크바 국립사범대학교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 교육학과  

제목: 현대 세계의 외국어를 매개어로 하는 교육

일시: 2014. 2. 4 - 2. 5

주제: �1. 러시아어와 현대 세계에서의 그 기능, 2. 발음, 어휘, 문법 측면의 언어 학습 방법론과 실제, 3. 외국어로서의 러시

아어 교육의 심리적, 정신적, 언어적 문제

(정리: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조교 이 블라디미르)



[국내서적]

러시아를 움직이는 힘: 정치와 비즈니스에서의 비공식 관행

저자 알레나 레데네바 / 이상준, 남영호, 류혜정 역 / 출판사 한울 / 2013

오늘날 러시아는 다양한 비공식 제도와 규범에 따라 작동된다. 과거 소련 시기 계획경제하에서도 

공식적인 규범과 법 제도가 있었지만, 계획경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문제의 해결

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관계가 이용되곤 했다.

이 책에서는 ‘비공식 규범’을 공식적인 맥락(context)에 대한 비공식 규범과 사적인 책무를 강화함

으로써 공식적 규칙을 조작, 왜곡 혹은 악용하려는 인간의 전략으로 규정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은 정치 

선거 활동에서 만연한 흑색선전, 정보 조작 및 은폐, 중의적인 법 해석, 경제활동에서의 이중회계, 연

대책임, 대체 집행 등의 경우를 다양한 사례를 동원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저자 김영진, 한종만, 윤성학, 김영식, 김상원 / 출판사 한울 / 2012

11개 유라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체제전환 이후 경제발전의 특성, 전개 과정, 전망 등을 이 

책은 분석했다. 체제전환 일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유라시아 국가가 어떠한 체제전환의 

접근과 전략 및 정책을 선택했고 그에 대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나타난 경제발전의 성

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은 어떠한지를 저자들은 평가하려 했다.

이 책은 유라시아 지역 전반의 경험과 교훈을 다룬 총론에 이어 개별국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3개의 

소지역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제1부는 러시아 및 동슬라브 지역, 제2부는 중앙아시아, 마지막으로 제

3부에서는 캅카스 지역을 다루고 있다.

[구미서적]

Rural Inequality in Divided Russia
저자 Stephen K. Wegren / 출판사 Routledge / 2013

이 책은 소비에트 연방 붕괴 후에 나타난 러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 현상에 중점을 두었다. 이

중 특히 도시에 비해 낙후된 농촌의 불균형적 개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인간과 사회자본, 직업, 성별, 지역적 요인이 농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있

다. 그리고 대도시와 달리 현대 러시아의 농촌 사회가 침체되는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 또한, 소

비에트 연방 붕괴 후 농촌분화와 도·농 불균형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소비에트 시기와는 어

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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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Crime and Corruption in Russia:  
Federal and Regional Perspectives

저자 Sally Stoecker and Ramziya Shakirova / 출판사 Routledge / 2013

소비에트 시대부터 산업 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환경 파괴의 문제는 러시아의 끝없는 골칫거리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감시와 감독 소홀을 틈타 발생하는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문제, 불법 벌목, 

야생동물 밀렵, 유독성 폐기물, 그리고 석유 및 농화학산업 문제 등을 주된 문제로 꼽을 수 있다.

이 저서는 러시아가 직면한 환경 문제와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 및 부패 문제까지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또한, 러시아가 북유럽 및 서유럽의 부유한 국가들과 경제적 기반이 동일했을 때나 취할 

수 있는 러시아 정부의 환경보호 입장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들은 결국 더 

악화되고 있으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마땅한 방안이 없음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서적]

Кентавр-проблема
저자 Ж. Т. Тощенко / 출판사 Новый хронограф / 2011 

켄타우로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짐승의 몸을 가진 것을 

말한다. 이런 켄타우로스처럼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은 두 가지 방향으로 다르게 나타

난다. 그렇다면 사회적 삶 속에서 왜 켄타우로스가 형상화되는 것일까? 이렇게 형상화된 것들을 어

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현대 사회에서 그것이 

빠른 속도로 형성되고 출현하고 있을까? 

저자가 보여주는 “켄타우로스 양상”은 특정한 형태의 불일치, 역설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저자는 실

제 생활과 사회적 활동을 분석하면서, 그리고 전형적인 사회학적 연구방법을 틀로 삼아, 상호작용하

고 충돌하는 이들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단지 학문적 의미에서의 현상 연구를 넘어

서서 경제, 정치, 사회 분야 전문가들에게 켄타우로스 양상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Социокультурный анализ и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России: 
проблемы и решения

저자 Б. В. Сазонов / 출판사 Форум / 2012

다양한 수준의 연구를 통해 집성된 이 학제 간 논문집은 러시아 사회와 지역발전의 역사 및 현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현대화 과정에 대하여 경제문제 해결 및 기술 변화에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국민의 생활, 지역 및 도시의 주요 건축물과 유산의 보존 및 발전을 포함하여, 사회·

문화적 변화 또한 현대화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현대 러시아의 지방 자치 문제, 도시와 농촌의 발전

에서 종교단체의 사회·문화적 역할의 문제들도 이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정리: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조교 한은영, 황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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